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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사회활동의 증가는 여성이 리더로 진출하는데 밑거

름이 되었고,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는 남성 리더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주요 

부처에 여성이 수장으로 임명되는 등 비중있는 위치에 여성들이 진출하면서 

이제 여성이 리더가 될 수 있느냐는 진부한 이슈가 되었다. 또한 글로벌 사회

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다양성 존중, 인간관계에서의 배려와 포용성, 수평적 

네트워크와 같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리더십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

고, 이러한 가치가 여성적 특성이 가지는 강점과 부합되면서 여성리더십에 대

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김시진･홍아정, 2017 ; Eagly & Carli, 2003). 조직

환경이 기존의 수직적 구조에서 팀 중심의 수평적 구조로 변화하고, 경쟁보다

는 협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가 더 중요해지면서 리더의 네트워크 관리 

능력에서도 이를 여성이 남성보다 잘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건, 2008).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리더십 영역에서도 여성이 발휘하

는 리더십, 혹은 여성적 특성 및 가치를 반영한 리더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통적 리더십의 관점에서 여성리더는 남성리더에 비해 리더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므로 노력을 통해 남성리더와 같은 리더십을 획득해야 한다고 보았다

(김혜숙･윤소연, 2009). 때문에 여성리더십에 대한 연구도 특정 여성 리더가 

발휘하는 리더십 특성에 대한 연구(최무현, 2014), 성별에 따른 리더십 특성 

차이를 밝히고, 이를 조절하는 변수를 찾는 연구와 인적자원으로서 여성 리더

를 관리하는 방안을 기계론적으로 밝히고 있는 연구(임희정, 2018), 여성리더

와 여성 리더십의 정형화된 정의를 도출하는 연구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신훈

섭･심지현, 2018). 최근에는 여성리더십을 여성 개인이 발휘하는 리더십뿐만 

아니라 여성적 특성이라 여겨지는 포용성, 신뢰 등의 일부 특성에 비춰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 리더십으로 바라보는 관점(여성적 리더십)과 젠

더, 계급, 인종, 성적지향 등 사회적 범주에서 기존의 질서로부터 해방을 지향

하는 여성주의 가치 실현으로서의 리더십으로 보는 관점(여성주의 리더십)으

로 확대되고 있다(김은주, 2016).

여성리더십에 대한 관점이 발전하면서 여성리더십이라는 용어는 여성이 발

휘하는 리더십이라는 협의의 의미와 여성적 리더십과 여성주의 리더십을 포함

하는 광의의 의미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성 리더십, 여성적 리더

십, 여성주의 리더십 등 관련 개념과 용어가 혼용되고 있고, 국내 여성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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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여성리더십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구체화하느냐가 향후 여성리더십 연구를 발

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여성리더십 연구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여 여성리더십 연구 내 중점 개념과 이

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연구들을 정리하여 연구의 

흐름과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그 의미와 향후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바를 찾는데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정연택･류호상, 2009 ; 조성렬･두경

만, 2006 ; 최현주･이강형, 2008). 기존에 동향연구라 하면 연구범위가 특정 

분야 혹은 특정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을 연구의 주제, 분석방법, 연구

대상 등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제시한 분석틀에 맞춰 분석내용을 나열하거나 

빈도 등의 기초통계를 제시하는 것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방법은 

개별 연구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있으나, 연구자가 설정한 분석기준에 주관성

이 개입되고 연구의 중점 개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최근 주제어 

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연구동향이 증가하고 있다(박수정, 2014 ; 신세인･하민

수･이준기, 2017 ; 이성용･김진호, 2017).

주제어 연결망 분석은 각 키워드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측

면에서 해당 분야의 핵심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주제어 연결망 분석에서 사

용되는 주제어는 연구자가 직접 학술논문 초록에 제시한 키워드로써 연구의 

성격과 내용을 표현한다(김경식, 2015). 또한 주제어를 활용하여 주제어 사이

의 연결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네트워크 내에서 주제어의 위치 및 역할을 파악

할 수 있다(안명숙･오익근, 2015 ; Popping, 2000).

네트워크 관점에서 여성리더십 또는 여성 관련 연구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상과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상과 관련한 연구는 결혼이주여

성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연구(이소영, 2015 ; 황정미, 2010)와 국내 직장여성 

관련 연구동향을 네트워크 분석으로 실시한 연구(임정연･윤지영, 2018)가 있

고, 정책과 관련한 연구는 국내 여성정책 연구의 이슈변화(조은설, 2013)와 

보육정책의 이슈(민연경･장한나, 2015)를 네트워크 분석으로 실시한 연구가 

있다.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강영희(2018)는 경영관리의 관점

에서 관리자 직급의 여성 리더에 초점을 맞춰 여성리더십 연구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였고, 김혁영과 김택(2018)은 한국여성행정의 발전방향을 여성이 발휘

하는 리더십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이밖에도 국외 여성리더십 관련 선행연

구에서는 미국에서 여성리더가 갖는 리더십 스타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연

구(Eagly & Carli, 2003), 여성과 남성의 리더십 스타일을 비교하고 여성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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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연구(Eagly, 2007 ; van Emmerik, 

Wendt & Euwema, 2009)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여성이라는 존

재에 초점을 맞춰 관련 연구동향이나 리더십 특성을 분석하는 것에 그치고 있

어 여성리더십이 갖는 의미의 일부만을 보여주고 있어 여성리더십 연구의 전

반적인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여성리더십 연구의 한계를 보

완하고, 여성리더십 연구의 중점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제어 연결망 분석

을 활용하여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여성리더십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시사

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여성리더십 연구의 흐름은 어떠한가?

둘째, 국내 여성리더십 연구의 중점개념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여성리더십의 개념

여성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 사회와 조직에서 여성의 역할이 인정

받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1980년대 들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보다 

활발해지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서용희, 2013). 1990년대부터는 

기존의 남성 리더십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에 힘입어 여성리더십이 관심을 받았으며, 기존의 남성중심적 조직문화에서 

여성이 스스로 리더로서 필요한 능력을 찾고,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 

노력도 여성리더십의 관심을 이끌었다(허라금, 2005).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 여성의 고학력화와 고위직 진출이 가시화되면

서부터 여성리더십이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여성리더십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리더십에 대한 개념에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왔다(이

주희, 2010). 국내 여성리더십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여성리더십의 개념을 여

성리더십(female leadership), 여성적 리더십(feminine leadership), 여성

주의 리더십(feminist leadership)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

고 있다(강영희, 2018 ; 박보경, 2016 ; 신훈섭･심지현, 2018 ; 이주희, 2010 

; 허라금,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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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개념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여성적 리더십 및 여성주의 리더십과 구

분되는 개념으로서의 여성리더십은 생물학적 성별에 근거하여 여성이 발휘하

는 리더십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성

공한 여성들을 지칭하며, 이미 리더로 인정받은 여성들의 리더십 능력과 역할

수행 과정에 연구의 관심이 있다(신훈섭･심지현, 2018). 여성리더십은 여성 

리더들이 보여주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리더십의 특정 역할이나 모습이 구체화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초기에는 여성 리더들이 남성중심 조직문화에서 살아

남기 위해 남성의 리더십을 롤모델로 삼아 남성 리더가 보여주는 특성을 모방

하는 경우가 많았다(조형, 2005). 때문에 성별에 근거한 여성의 리더십은 남

성중심적 가치를 수용하여 조직 내의 유리천장을 극복하고 리더의 지위를 성

취한 개인의 성공을 제시하는데 머무르고 있다(박통희, 2004). 성별에 근거한 

여성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특정 인물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역사

적, 정치적으로 성공한 리더십을 보여준 인물의 사례가 연구대상이 된다(신훈

섭･심지현, 2018).

이에 비해 두 번째 접근은 기존의 리더십이 구성원에 대한 리더의 통제 역

할에 초점을 맞추던 것이라면, 최근에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참

여를 이끄는 역할로 리더십의 관점이 변화하여 여성성의 가치가 강조되면서 

나타났다. 여성적 리더십을 처음으로 주창한 Loden(1985)은 기존 리더십에 

대한 대안적 리더십으로 여성적 리더십을 설명하였다. 여성적 리더십은 변화

하는 현대사회의 조직에서 기존의 수직적이고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적합하

지 않다는 인식이 발생하면서 수평적 리더십의 요구로 나타났다(박수향･소황

옥, 2009).

여성적 리더십은 생물학적 성(sex)이 아니라 사회심리학적으로 남성성

(masculinity)과는 구별되는 여성성(feminity)을 기반으로 한 리더십을 의미

한다(김양희, 2006). 여성성으로 대변되는 특성은 보살핌, 배려, 공감, 민주적

이고 유연한 대인관계 등으로 여성적 리더십은 이런 특성을 바탕으로 발휘되

는 리더십을 의미하며, 모든 여성들이 여성적 특성을 가지는 것도, 모든 남성

이 여성적 특성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서 발휘될 

수 있다(이주희, 2010). 기존 리더십에 대한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적 리

더십은 변혁적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

릴 수 있다(신훈섭･심지현, 2018). 그러나 여성적 리더십을 배려, 부드러움, 

돌봄과 같은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여성적 리더십의 역할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백평구, 2016).

마지막으로 여성주의 리더십은 약자의 입장에서 가부장적 또는 남성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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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와 같은 억압적 현실에 저항하고 해방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권력 관계

의 변화를 끌어내고자 하는 정치적 의식과 목표로 발휘되는 리더십이다(허라

금, 2005). 여성주의 리더십은 성, 인종, 종교, 사회계급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불평등에 저항하여 차별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가치

를 추구한다(배선희, 2010 ; Barton, 2006). 여성주의 리더십에서는 기존의 

질서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그러한 행동은 업무수행이나 조직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등의 실현

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조형, 2005). 여성주의 리더십을 주장하는 학자

들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다양성과 탈위계성의 가치를 여성

주의 리더십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김선미, 2017 ; 윤혜린 외, 

2007). 여성주의 리더십도 성별에 근거한 것이 아닌, 기존의 불평등한 상황을 

드러내고 구성원들과 함께 정의로운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개인이 발휘하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양민석, 2007).

2. 주제어 연결망 분석

기존의 연구동향이 분석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이나 제한된 지식으로 

오류가 개입할 소지가 많다는 한계가 지적되면서(Law & Whittaker, 1992),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량적 관점에서 연구내용을 분석하여 지식의 

구조를 밝히는데 유용한 계량정보 분석방법이 제안되었다(Pritchard, 1969 ; 

Callon, Law & Rip, 1986). 계량정보 분석은 분석대상에 따라 저자동시인용 

분석과 주제어연결망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현정, 2010). 저자동시인용 

분석은 특정분야의 주요 연구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에서 인용한 논문의 

저자들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김재욱 외, 2008). 그러나 이 방법은 연

구자의 생존여부, 최근 연구활동 여부 등의 원인으로 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며

(Fujigaki, 2002),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내용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는

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Edge, 1979 ; Callon et al., 1983).

반면에 주제어 연결망 분석(keyword network analysis)은 논문에서 연구

의 핵심개념을 표현한 주제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념의 지식구조를 밝

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ip & Courtial, 1984 ; He, 1999). 또한, 주제어

가 동시에 출현하는 빈도와 유사도를 파악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토

대로 핵심 주제를 파악하거나 다양한 척도로 표현이 가능하여 주제어들 간의 

의미 있는 연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이수상, 2012). 즉, 주제어 연결망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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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은 각 키워드로 표기되는 개체들 간의 관계적 측면을 분석하는 것으로, 보다 

통합적인 측면에서 그 분야의 핵심이 되는 주제를 도출해준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주제어 자체가 연구자가 연구의 핵심이 될 만한 단어를 농축하여 명시

한 것이기 때문에(유소영･김용학, 2013), 주제어 연결망 분석은 그 학문 분야

의 핵심이 되는 주제나 지식 구조 등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연구동향을 분석하

는 데 용이한 기법이다(정혜영･손유진, 2015 ; Yoon & Park, 2007).

종합해보면, 주제어 연결망 분석은 각 개체들 간의 연관성을 토대로 의미를 

도출하고 관계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지식 구조를 도출해낼 수 있는 분석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동향 분석 방법에서는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범주에 따라 분

류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범주 간 연결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적받아왔다(박수정, 2014 ; 장병권･김영식, 2016 ; 최영출･박수정, 2011). 

주제어 연결망 분석은 이를 보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연구자

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고(최영출･박수정, 2011), 개별 데이터 네트워크의 구조

적･위계적 관계 속성을 파악함으로써 핵심 주제와 의미를 도출하여 연구의 경

향을 분석한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연구 방법을 통해서는 발견하기 힘든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도록 해준다(이수상, 2012). 이와 같은 특징으로 미루

어 보아, 주제어 연결망 분석은 기존의 연구동향 분석 방법을 보완하여 보다 

총체적이고 다각도로 연구 동향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연결망 분석은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분석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분석대상은 연구 주제에 따라 주제어, 저자, 연구방법, 본문내용 등이 

될 수 있다. 분석대상을 선정한 후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 단행본, 웹문서 

등 주제어를 추출할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연구동향을 파악하는데 

이용되는 자료에는 단행본, 학위논문 등 다양하나, 그 중 학술지는 학문의 동

향이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연구물이라고 할 수 있다(곽삼근, 최

윤정, 2005).

자료를 수집한 후 주제어를 추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저자가 직

접 논문에 수록한 키워드가 있을 경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둘

째, 저자가 직접 수록한 키워드가 없을 경우에는 연구자가 제목, 목차, 초록, 

결과 등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후자와 같은 방법

으로 키워드를 임의로 선정할 경우, 저자의 의도와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하며, 추출된 키워드는 주제어의 다양한 형태 조절이나 색인 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제어 정제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Carley, 1993).

이상의 내용을 통해 여성리더십 연구의 현황과 분야 내의 중점 연구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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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데 주제어 연결망 분석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주요 연구방법으로 채

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

단에 의해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어 있는 학술지로 연구대상을 제한

하여 분석대상이 되는 논문들의 수준을 확보하고자 하였다(김두영･박원희･김

호연, 2013).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국내 여성리더십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8년까지 발간

된 국내 학술논문 중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KCI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RISS와 국회전자도서관의 자료검색 서비스를 기반으로 ‘여성’과 ‘리더

십’을 검색어로 논문을 수집하여 총 425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이를 바탕으

로 연구진이 중복된 논문과 주제어를 제시하지 않은 논문을 제외하고, 초록과 

본문을 확인하여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160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2. 분석절차 및 방법

여성리더십 연구동향의 분석틀은 연구물 특성, 연구방법, 연구대상, 분석방

법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물 특성은 해당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연도와 학술

지로 분류하여 구성하였고 학술지 분류는 한국연구재단의 KCI 분류기준을 따

랐다. 연구방법은 논문에서 연구목적을 검증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주요 분

석방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고, 연구내용은 저자가 논문 초록에서 제시하는 

주제어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요 분석방법은 주제어를 활용

한 빈도분석과 주제어 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영역과 내용

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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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분석틀

영역 분석요소 내용

연구물 
특성

게재연도 학술지 게재연도

학술지 
분류

학술지 분야별 분류

∙ 인문학 : 기독교신학, 역사학, 철학, 기타인문학, 한국어와문학, 영어와문학, 
문학, 일본어와문학, 종교학, 중국어와문학, 프랑스어와문학

∙ 복합학 : 여성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 예술체육학 : 체육, 미용, 예술일반
∙ 의약학 : 간호학

연구방법
분석방법 

분류
양적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 혼합연구

연구대상 주제어 저자가 논문 초록에 제시한 주제어

분석내용

빈도분석
∙ 연구물 특성 및 연구방법에 따른 빈도분석
∙ 주제어 출현빈도 및 동시출현빈도

연결망 
분석

∙ 중심성 분석 :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 자아중심연경망 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그림 1]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째, 분석대상을 설

정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서비스(RISS)와 국회전자도서관에서 ‘여성’과 ‘리

더십’으로 검색한 KCI 등재지와 등재후보지 중 여성리더십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160편의 논문이 최종 분석대상이다.

단계 세부내용

주제어 검색 여성+리더십의 조합어를 논문제목에 활용한 학술지

󰀻
학술지 추출 KCI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
제외논문 선정

추출된 논문 중 동일논문 제외
연구자가 주제어를 제시한 않은 논문 제외

󰀻
초록･본문 확인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확인

󰀻
최종논문 선정 최종 160편의 논문 선정

[그림 1] 연구물 추출 및 선정단계

둘째, 수집한 160편의 논문으로부터 여성리더십의 주요 연구 개념을 파악

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주제어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논문 

초록에 제시한 주제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유의미한 연결망 분석을 위해서



14 여성연구

는 추출된 주제어에서 의미 있는 단어만을 남기는 정제 작업을 거쳐야 한다(오

준석, 2015 ; 최영출･박수정, 2011). 추출된 주제어는 총 793개였으며, 1차

로 중복되는 주제어가 서로 다른 주제어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문 

및 한자 주제어 번안과 띄어쓰기 제거 작업을 진행하였다. 한글 번안 시 해당 

논문의 본문 내용을 참고하였고 불필요한 수식어는 삭제하였으며 한자 주제어

는 한글 발음을 병기하였고 한글 주제어 중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단어는 한자를 병기하였다. 2차로 유사어를 통제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예

를 들어, ‘가부장’, ‘가부장제’, ‘가부장주의’는 대표 주제어를 ‘가부장제’로 하

여 변환하였으며, ‘지도력’과 ‘리더십’은 ‘리더십’을 대표 주제어로 변환하였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557개의 주제어가 도출되었으며, 해당 작업은 

EXCEL 2013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표 2> 주제어 정제 기준

단계 방법 예시

1차

영문 주제어는 원문 내용에 따라 번안 epicene equality → 양성평등

띄어쓰기 제거 여성 리더십 → 여성리더십

한자 주제어는 한글 발음 병기 敬天 → 경천(敬天)

의미가 불명확한 한글 주제어는 한자 병기 수신 → 수신(修身)

불필요한 수식어 삭제 리더에대한신뢰 → 리더신뢰

2차
유사개념 통합 가부장/가부장제/가부장주의 → 가부장제

동일개념 통일 지도력/리더십 → 리더십

셋째, 여성리더십 연구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빈

도분석은 연구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석으로 

연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Braam, Moed & van Raan, 1991). 이를 위

하여 연구대상 논문의 연도별, 분야별 게재현황 분석과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 현황, 주제어에 대한 출현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NetMiner 4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제어 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결망 분석으로 주제어들의 동시출현빈도, 주제어-주제어 행렬에 대한 중심

성, 특정 주제어에 대한 자아중심 연결망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제어 동시출현 

빈도는 하나의 논문에 함께 등장하는 주제어 쌍을 분석하는 것으로 함께 등장

하는 주제어의 빈도가 많을수록 해당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결망

에는 논문-주제어와 같이 이질적 특성을 가진 연결점으로 구성된 2-모드 연결

망과 주제어-주제어와 같이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연결점으로 구성된 1-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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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망이 있다(Scott, 1991). 주제어 동시출현 빈도를 분석하기 위해 주제어 

동시출현 행렬을 활용하였는데, 먼저 하나의 논문에 제시된 주제어들을 논문-

주제어의 2-모드 연결망(2-mode network)으로 구성한 뒤, 주제어-주제어의 

1-모드 연결망(1-mode network)으로 변환하였다. 왜냐하면 동시출현 행렬

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2-모드 연결망을 1-모드 연결망으로 변환하는 것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Ding, Chowdhury & Foo, 2001).

다음으로 변환한 주제어-주제어 행렬에 대하여 중심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중심성은 주제어의 중심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연결중심성, 근접중심

성, 매개중심성으로 구분된다(Freeman, 1979 ; Wasserman & Faust, 

2008). 연결중심성은 한 주제어가 다른 주제어와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

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해당 주제어가 가능한 최대 연결에 대한 실제 연결의 

비율로 측정한다. 근접중심성은 한 주제어가 다른 주제어에 도달하려면 몇 단

계가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두 주제어를 연결하는 최단 거리들의 합으

로 측정한다. 매개중심성은 어떤 주제어가 두 주제어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로 어떤 주제어가 두 주제어 사이의 최단경로 위에 위치하는 빈도를 

통해 측정한다(김용학･김영진, 2016). 따라서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많

은 주제어들과 연결되어 함께 연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근접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짧은 단계로 다른 주제어와 연결될 수 있어 연결망에서 빠르게 

정보를 확산 시킬 수 있고, 매개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서로 다른 주제를 이

어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연구의 융합을 주도하는 주제어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아중심 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아중심 연결망은 하나의 

중심이 되는 주제어와 그 주제어와 연결된 주제어, 그리고 이들 간의 연결로 

구성되어(곽기영, 2017), 특정 주제어와 다른 주제어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자아중심 연결망은 전체 연결망을 구성하는 주제어가 방대한 

경우 일부 표본만 추출하여 표본들과 연결된 관계를 분석할 수 있어서 작은 

네크워크의 구조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다(유경옥･김향미･김재욱, 2013). 앞서 

<표 2>를 통해 정제한 557개의 주제어 중 인물 지칭 관련어가 42개로 여성리

더십 연구에서 인물을 주제어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물주제어에 대한 자아중심 연결망 분석을 통해 

여성리더십 연구에서 인물 관련 연구가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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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여성리더십 연구의 흐름

본 연구에서 선정한 160편의 논문의 연도별 게재현황은 [그림 2]와 같다. 

국내 여성리더십 연구는 2002년부터 실시되었고 연구 초반인 2002년과 

2003년은 각각 1편이 연구되어 가장 적게 연구되었고 2005년에 16편으로 가

장 많이 연구되었다. 연도별 논문 게재 추세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급

격히 증가하였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0

년부터 2014년까지 다시 증가하였고, 2015년 이후에는 감소와 증가를 반복

하고 있다.

[그림 2] 여성리더십 연구의 연도별 게재 현황

한국연구재단의 KCI 분류기준에 따른 학술지 분류별 게재 현황은 <표 3>과 

같다.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는 여성학으로 2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다음으

로는 기독교신학 17편, 교육학 13편, 역사학 11편, 경영학 9편, 정치외교학, 

철학이 각각 8편, 체육 7편의 순서이다. 복합학인 여성학은 정치, 경영, 문학, 

교육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여성리더십과 관련한 연구들이 폭넓은 주제와 

내용으로 연구되었다. 기독교신학의 연구는 교회 여성의 리더십 개발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선교 및 성서와 여성리더십에 대한 논문이 몇 편 있었다. 

교육학 연구는 여성 리더의 특성, 리더십 측정도구, 남성과 여성의 리더십 비

교, 여성 리더십 개발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역사학 연구는 주

로 역사 속 여성 리더에 대한 연구이며 철학은 유교의 여성리더십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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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부분이었다. 정치외교학은 여성 정치가에 대한 연구가 많았고 경영학은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체육은 모두 여성 체육지도자

에 대한 연구였다. 학술지 분류별 연구현황은 대부분 해당 분야 내에서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 연구가 많았으나 여성학과 교육학 분야는 비교적 다양한 주제

를 다루었다는 특징이 있다.

<표 3> 학술지 분류별 게재 현황

대분류 소분류

사회과학(63)

교육학(13) 경영학(9) 정치외교학(8)       지역학(6)
사회과학일반(5) 신문방송학(5) 행정학(5)         관광학(3) 
사회학(3) 정책학(3) 경제학(1)         사회과학(1)
사회복지학(1)

인문학(55)
기독교신학(17) 역사학(11) 철학(8)           기타인문학(5)
한국어와문학(5) 종교학(3) 영어와문학(2)       문학(1)
일본어와문학(1) 중국어와문학(1) 프랑스어와문학(1)

복합학(32) 여성학(26) 학제간연구(5) 과학기술학(1)

예술체육학(9) 체육(7) 미용(1) 예술일반(1)

의약학(1) 간호학(1)

학술지 분류별 주요 주제어의 출현 빈도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주요 주제

어는 전체 557개 주제어 중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상위 10위까지의 주제어로 

선정하였다. <표 4>에서 학술지 분류별 빈도 합계는 대체로 <표 3>의 학술지 

분류별 게재 논문수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여성학과 경영학은 게재 논문 수

에 비해 주요 주제어 출현 빈도가 높은 편이고 역사학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4> 학술지 분류별 주요 주제어 빈도

구분 여성학 기독교신학 경영학 교육학 철학 체육 역사학 정치외교학

여성리더십 6 9 2 2 3 3 1

리더십 7 1 2 1 5 3 2

변혁적리더십 1 2 3 1 1 1

여성리더 3 1 1 1 1

여성적리더십 2 1 2 1

여성주의리더십 6 1 2 1

리더십유형 2 2 1

여성주의 3 1 1

직무만족 1 1

감성리더십 1 1 1

서번트리더십 1

성차별 1 1 1

여성 1 1

합계 30 17 13 12 8 7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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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160편의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양적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 혼합연구 4가지 유형으로 분

류하였으며, 각 유형에 대한 준거와 그 현황은 <표 5>와 같다. 문헌연구가 63

편(39.4%)가 가장 많았으며, 질적연구 50편(31.3%), 양적연구 41편(25.6%), 

혼합연구 6편(3.7%)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리더십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와 질

적연구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여성리더십 연구가 학문적 토대를 

마련해 가는 중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헌과 사례 분석, 현상에 대한 심층이해를 

위해 이론적, 개념적 연구 위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추후에는 이론적 

토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적 검증방법이 더 필요할 것이다.

<표 5> 연구방법에 따른 분류 현황

연구방법 준거 빈도(%)

양적연구 통계적 방법을 적용한 연구(메타 및 동향 연구 포함) 41(25.6)

질적연구 심층면담, 관찰 등 현상에 대한 질적 자료 분석 연구 50(31.3)

문헌연구 문헌 고찰, 사례 및 이론, 개념적 연구 63(39.4)

혼합연구 두 가지 이상의 연구방법을 혼합한 연구 6(3.7)

다음으로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하여 주제어 출현빈도분석을 실시하였

다. 주제어별 논문 등장 빈도수는 <표 6>과 같다. 557개의 주제어 중 1개의 

논문에서 등장하는 주제어가 478개, 2개 논문에서 등장하는 주제어가 46개로 

대부분의 주제어가 2회 이하로 연구되었으며, 30개 논문에 등장한 주제어가 

1개, 41개 논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어가 1개로 특정 주제어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주제어 논문등장 빈도수

논문(개) 1 2 3 4 5 6 7 11 12 30 41

주제어(개)
누적비율(%)

478 46 14 6 4 1 2 2 2 1 1

85.8 94.1 96.6 97.7 98.4 98.6 98.9 99.3 99.6 99.8 100

여러 논문에서 연구된 주제어는 여성리더십 연구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온 

주제라고 볼 수 있다. 여성리더십 연구의 초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론하

기 위하여 주제어 출현빈도 분석을 통해 시기별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표 

7>은 주제어의 시기별 출현빈도로 빈도수가 5회 이상인 주제어를 제시하였으

며(13개, 전체 주제어의 2.3%), <표 8>은 연도별 주제어 현황으로 빈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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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인 주제어이다(16개, 전체 주제어의 2.9%). 전체 기간 동안 가장 많

이 연구된 주제어는 ‘여성리더십’으로 45편의 논문에 등장하며, 그 다음으로 

‘리더십’이 32편, ‘여성리더’ 13편, ‘변혁적리더십’, ‘여성적리더십’, ‘여성주의

리더십’이 각각 12편의 논문에 등장하여 출현빈도가 높은 주제어로 확인되었

다. ‘직무만족’은 2007년 처음으로 연구되었고, ‘여성’은 2011년부터 연구되

었으며, ‘성차별’은 2011년을 마지막으로 관련 연구가 없었다.

<표 7> 시기별 주제어 출현빈도

주제어
빈도

전체 ’02~’05 ’06~’09 ’10~’13 ’14~’18

여성리더십 45 12 11 9 13

리더십 32 4 7 12 9

여성리더 13 3 2 2 6

변혁적리더십 12 1 3 6 2

여성적리더십 12 2 1 1 8

여성주의리더십 12 4 2 1 5

리더십유형 8 2 1 2 3

여성주의 8 1 3 2 2

여성 6 0 1 2 3

직무만족 6 0 1 2 3

감성리더십 5 1 0 1 3

서번트리더십 5 1 1 2 1

성차별 5 3 1 1 0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연도별로 출현한 주제어에 대한 빈도분

석을 실시하였다. <표 8>과 같이 연구 초기에 많이 등장하는 주제어는 여성

CEO, 여성리더십, 성차별 등으로 여성리더십 연구가 물리적 성별인 여성이 

발휘하는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커뮤니케이션, 임파워

먼트, 정치리더십, 변혁적리더십이라는 주제어가 나타나는데 여성리더십이 기

존의 리더십을 대체할 대안적 리더십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부터 여성리더십, 여성적리더십, 여성주의리더십이라는 주제어가 함께 

나타나는데 여성리더십을 리더십의 한 유형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 연구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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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도별 주제어

연도 빈도 주제어

2002 - -

2003 2 여성CEO

2004
7
2

여성리더십
왕비

2005

5
4
3
2

여성리더십
리더십
여성주의리더십
여성리더, 성차별, 여성적리더십, 리더십유형, 성고정관념

2006 2 여성리더십, 여성주의리더십

2007
4
3
2

리더십
여성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노인전담여성체육지도자, 임파워먼트

2008
5
3
2

여성리더십
여성주의
가부장제, 조선후기, 지구화

2009 - -

2010 2 여성리더십, 리더십

2011 2 리더십, 정치리더십

2012
4
2

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여성리더십, 여성주의

2013
5
4
2

여성리더십
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성

2014
4
2

리더십, 여성리더
직무만족, 감성리더십, 셀프리더십, 정치대표성

2015 2 질적연구

2016
5
3
2

여성리더십
여성적리더십
여성주의리더십, 욕망

2017 2 여성리더십, 리더십, 여성적리더십, 여성성, 여성학교장, 남성성, 자아존중감

2018
4
2

여성리더십
리더십

함께 연구되는 주제어를 알아보기 위해 주제어의 동시출현빈도분석을 수행

한 결과, 총 1,854개의 주제어 쌍이 출현하였다. 빈도수가 1인 주제어 쌍이 

1,802개(97.20%), 빈도수가 2인 주제어 쌍이 45개(2.43%), 빈도수가 3인 주

제어 쌍이 3개(0.16%), 빈도수가 4인 주제어 쌍이 1개(0.05%), 빈도수가 5인 

주제어 쌍이 3개(0.16%)로 나타났으며, 이 중 빈도수가 2 이상인 주제어 쌍을 

<표 9>에 제시하였다. ‘여성리더십-변혁적리더십’, ‘여성리더십-여성주의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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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여성적리더십-여성주의리더십’이 각각 5편의 논문에 함께 등장하여 가장 

많은 논문에서 함께 연구되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리더십-여성주

의’가 4편에서 함께 연구되었다. ‘리더십-여성리더’, ‘리더십-여성성’, ‘리더십

유형-성별차이’가 각각 3편의 논문에서 동시 출현한 주제어로 나타났으며, 2

편의 논문에서 동시출현한 주제어는 45쌍이었다. 변혁적 리더십은 감정과 정

석적 측면에서 구성원의 변화의 의지를 독려하는 리더십으로 이는 여성 리더

들의 특성으로 여겨지는 상호작용적, 관계지향적 리더십의 형태와 매우 유사

하다(남인숙, 2005)는 측면에서 여성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함께 연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9> 주제어 동시출현빈도

빈도 주제어 쌍 빈도 주제어 쌍

5 여성리더십-변혁적리더십 2 멘토링-멘티

5 여성리더십-여성주의리더십 2 변혁적리더십-리더신뢰

5 여성적리더십-여성주의리더십 2 성고정관념-여성관리자

4 리더십-여성주의 2 여성기업-창업

3 리더십-여성리더 2 여성리더십-감성리더십

3 리더십-여성성 2 여성리더십-고등교육

3 리더십유형-성별차이 2 여성리더십-리더십유효성

2 고등교육-리더십편견 2 여성리더십-멘토링

2 고등교육-여성학장 2 여성리더십-모성

2 구약성서-왕비 2 여성리더십-서번트리더십

2 남성성-리더십 2 여성리더십-성

2 남성성-여성성 2 여성리더십-소명

2 남성성-자아존중감 2 여성리더십-여성리더

2 리더-리더십 2 여성리더십-여성적리더십

2 리더십-노인전담여성체육지도자 2 여성리더십-왕비

2 리더십-리더십유효성 2 여성리더십-조선후기

2 리더십-성고정관념 2 여성리더십-조직몰입

2 리더십-여성관리자 2 여성리더십-페미니즘

2 리더십-임파워먼트 2 여성리더십-필리핀

2 리더십-자아존중감 2 여성성-자아존중감

2 리더십-중국여성해방운동 2 여성적리더십-대안적리더십

2 리더십-커뮤니케이션 2 여성정치리더-여성주의

2 리더십유형-리더십 2 여성주의-지구화

2 리더십유형-리더십효율성 2 임파워먼트-커뮤니케이션

2 멘토-멘토링 2 직무만족-감성리더십

2 멘토-멘티 2 질적연구-고등교육



22 여성연구

2. 여성리더십 연구의 중점개념

여성리더십 연구에서 중점으로 연구되는 개념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심성 분

석을 실시하였다. 중심성 분석은 여성리더십 전체 주제어 중 어떠한 주제어가 

중심에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여성리더십 연구에 있어 

다른 주제어들과 가장 많이 연구되어진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 다른 주제

어 및 연구로 가장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접중심성이 높은 주제어, 

여성리더십의 세부 연구영역을 연결해주는 역할이 큰 매개중심성이 높은 주제

어를 판별할 수 있다. 여성리더십 연구의 중점 연구 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557개의 주제어에 대한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 중심성이 높은 

순서로 20위까지의 주제어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중심성 분석결과,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여성리더십(0.313)’, ‘리더

십(0.198)’, ‘변혁적리더십(0.097), ‘여성리더(0.083)’, ‘여성주의리더십(0.074)’, 

‘여성적리더십(0.065)’ 순으로 확인되었다.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다른 

주제어들과 함께 연구되는 빈도가 높아 활발하게 연구되는 연구주제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근접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여성리더십(0.472)’, ‘리더십

(0.422)’, ‘여성리더(0.385)’, ‘여성주의리더십(0.374)’, ‘여성(0.365)’과 ‘여성

적리더십(0.365)’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근접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연결망 

내에서 다른 주제어와 최소 단계로 연결되므로 전체 여성리더십 연구에 빠르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개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여성리더십

(0.355)’, ‘리더십(0.212)’, ‘여성리더(0.078)’, ‘변혁적리더십(0.060)’, ‘여성

주의리더십(0.048)’, ‘여성적리더십(0.045)’ 순으로 나타났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연결망 내에서 주제어 사이를 연결하는 위치에 놓여 서로 다른 

주제 간의 융합연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 중 ‘여성리더십’과 ‘리더십’은 여성리더십 연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주

제어로 연결중심성 뿐만 아니라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리더십’은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어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리더십’ 역시 ‘여성리

더십’, ‘여성적리더십’, ‘여성주의리더십’ 등 여성리더십 관련 개념에서 주제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중심성 분석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멘토링’과 ‘가부장제’는 연결중심성이 높지 않아 다른 주제어와 활발

하게 연구되는 주제어는 아니었으나 ‘멘토링’은 근접중심성이 높게 나타나고 

‘가부장제’는 매개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멘토링’은 다른 주제어에 비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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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중심성이 높게 나타나므로 ‘멘토링’ 연구를 통하면 여성리더십 연구 내에서 

다른 주제어로 빠르게 연구를 확산시킬 수 있고, ‘가부장제’는 다른 주제어에 

비해 매개중심성이 높게 나타나므로 ‘가부장제’를 통하면 다른 연구와의 상호

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을 보인다.

여성적 특성을 반영한 리더십인 ‘여성적리더십’이나 페미니즘 측면의 리더

십인 ‘여성주의리더십’보다 생물학적 성별에 근거한 ‘여성리더십’이 핵심 주제

어인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여성리더십의 연구가 아직까지는 

여성이라는 존재가 갖는 리더십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여성리더십 연구가 

보다 심도 있는 연구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여성리

더십 연구에서 ‘여성리더십’의 개념이 ‘여성적리더십’과 ‘여성주의리더십’의 

개념과 명확히 구분되지 못하고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한 채로 사용되어왔기 

때문이다(허라금, 2005).

<표 10> 주제어의 중심성 분석결과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순위 중심성 주제어 순위 중심성 주제어 순위 중심성 주제어

1 0.313 여성리더십 1 0.472 여성리더십 1 0.355 여성리더십

2 0.198 리더십 2 0.422 리더십 2 0.212 리더십

3 0.097 변혁적리더십 3 0.385 여성리더 3 0.078 여성리더

4 0.083 여성리더 4 0.374 여성주의리더십 4 0.060 변혁적리더십

5 0.074 여성주의리더십
5 0.365 

여성 5 0.048 여성주의리더십

6 0.065 여성적리더십 여성적리더십 6 0.045 여성적리더십

7 0.050 성차별 7 0.363 변혁적리더십 7 0.027 여성안수

8 0.049 여성주의 8 0.362 멘토링 8 0.027 리더십유형

9 0.045 
감성리더십 9 0.354 리더십유형 9 0.025 가부장제

서번트리더십 10 0.350 멘토 10 0.023 정치리더십

11 0.041 
리더십유형 11 0.347 여대생 11 0.023 여성

여성 12 0.346 페미니즘 12 0.022 성차별

13 0.040 

가부장제 13 0.345 리더십유효성 13 0.022 여성주의

멘토링 14 0.342 권력 14 0.017 셀프리더십

여성성
15 0.342 

멘티 15 0.015 서번트리더십

16 0.038 직무만족 배려적리더십 16 0.015 감성리더십

17 0.031 
모성 17 0.342 성고정관념 17 0.014 멘토링

성 18 0.339 리더만족 18 0.013 여성정치리더십

19 0.029 

소명 19 0.339 조직몰입 19 0.013 질적연구

여성정치리더 20 0.336 리더십효율성 20 0.012 성

필리핀 - - - - - -

평균 0.01 평균 0.23 평균 0.00

표준편차 0.02 표준편차 0.11 표준편차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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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분석에 사용한 557개의 주제어 중 ‘정순왕후김씨’, ‘마가릿대처’, 

‘신사임당’과 같이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주제어가 42개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리더십 연구에서 인물의 리더십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인물의 리더십 연구가 많은 이유는 리더십이 경험을 통한 학습으로 형성, 개발

되기 때문인 것으로(Richard, Robert & Gordon, 2002 ; Yukl, 2006)보인

다. 인물을 주제어로 하는 연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42개의 인물 주제어

에 대한 자아중심 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3] 참조). 자아중심 연결망

은 인물주제어와 직접 연결되는 주제어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결중심성이 

높을수록 주제어를 나타내는 점의 크기가 크다.

분석결과([그림 3] 참조)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여성리더십’과 ‘리더

십’, ‘서번트리더십’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번트리더십’은 전체 주제어에 대

한 중심성 분석에서는 중심성이 비교적 낮은 주제어였다. 인물주제어에 대한 

자아중심 연결망 분석에서 ‘서번트리더십’의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인물주제

와 함께 연구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 인물 주제어의 자아중심 연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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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의 인물 주제어 중 여성 인물 주제어가 36개, 남성 인물 주제어가 6개

로 나타났고, 남성 인물 주제어의 경우 항상 여성 인물 주제어와 함께 출현하

여 여성을 설명하기 위한 주제어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인물 주제어의 리더십 

연구는 여성인물의 리더십 연구로 볼 수 있다. 남인숙(2005)은 여성이 관계를 

중시하고, 타인의 요구와 보살핌에 관심을 보이는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

러한 특성은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고 부하들을 명령과 

통제보다는 돌보고 지원하며 배려하는 서번트 리더십(신구범, 2009)의 특성과 

유사하므로 인물의 리더십 연구에서 ‘서번트리더십’이 함께 연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인물 주제어와 함께 연구되는 주제어를 살펴보면 ‘정치리더십’, ‘중국여성해

방운동’, ‘국민당’, ‘덕치리더십’ 등의 정치와 관련된 단어가 많이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정치적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인물은 ‘고구려왕후우씨’, ‘정순왕후김

씨’, ‘유태후’ 등의 정치 지도자의 아내, ‘무측천여황제’, ‘선덕여왕’, ‘글로리아

아로요’ 등의 정치 지도자, ‘안겔라케르켈’, ‘율리아티모센코’, ‘마거릿대처’ 

‘등의 정치인, ‘추근’, ‘조마리아’ 등의 정치적 활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이다. 정

백현(2011)은 유럽 백과사전 속 여성명사 868명을 대상으로 ①여왕, ②정치

가, ③어머니, ④정부, ⑤미녀, ⑥종교적 여성, ⑦비극적 운명의 주인공, ⑧결

혼을 통해 유명해진 여성 등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인

물 관련 주제어에 역사 속 인물(여왕, 정치가, 어머니), 종교적 여성, 서사 속의 

주인공이 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인물이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그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남아있어야 하

는데(정백현 2011),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여성리더십 연구 분야의 인물들은 

전기적 자료로 고증이 가능했던 인물들로 볼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여성리더십 연구의 흐름과 중점개념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여성리더십 연구물의 일반적 현황 분석과 여성리더십 

연구 주제어의 출현빈도, 동시출현빈도,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영역

은 연구물 특성, 연구방법, 연구내용으로 구성하였고, 영역별 분석 요소는 연

구물 특성은 게재연도와 학술지 분류, 연구방법은 분석방법, 연구 내용은 주제

어이다. 주요 분석대상인 주제어는 국내 등재지와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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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관련 논문 160편에서 557개의 주제어를 추출하여 정제작업을 거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한 결론과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여

성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2002년에 처음 학술지에 등장하여 2018년

까지 16년 간 매해 20편도 채 되지 않아 학계에서 활발한 관심주제로 다루어

졌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 학술지 전체에서 여성학과 교육학 관련 학술지에

서 여성리더십 연구 논문 편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문분야 중 두 

분야가 여성리더십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주제어는 현재 여성리더십 연구영역에서 주요하게 다

루어지고 있는 주제어로 볼 수 있으며 여성리더십, 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여

성리더, 여성적리더십, 여성주의리더십 등임을 확인하였다. 연도별 주제어 출

현빈도를 통해 여성리더십 연구의 초점이 물리적 성별인 여성이 발휘하는 리

더십에 대한 연구로 시작하여 이후 기존의 리더십을 대체할 대안적 리더십으

로 연구되고 최근에는 리더십의 한 유형으로 확대됨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

어 주제어 쌍의 동시출현빈도를 분석한 결과, 여성리더십-변혁적리더십, 여성

리더십-여성주의리더십, 여성적리더십-여성주의리더십, 리더십-여성주의, 리

더십-여성리더, 리더십-여성성, 리더십유형-성별차이 등의 주제어들이 여러 

논문에서 함께 연구되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동시출현빈도 분석을 통하여 주제어들 간 밀접한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3가

지로 정리되었다. ‘여성리더십’은 2가지 주제어인 변혁적리더십, 여성주의리

더십과 쌍을 이루었고, ‘여성적리더십’은 1가지 주제어인 여성주의 리더십과, 

‘리더십’은 여성주의, 여성리더, 여성성, 성별차이라는 4가지 주제어와 쌍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문헌분석에서 여성리더십 이론에 대한 관점은 전

통적 리더십 관점, 여성적 특성을 반영한 리더십 관점, 여성주의적 가치실현을 

위한 해방적 관점으로 구분되며, 각각을 대표하는 용어가 여성리더십, 여성적 

리더십, 여성주의 리더십이었다. 이에 비추어봤을 때, 이론적 관점에 따른 개

념적 용어가 실제 연구에서도 명확하게 구분되기보다는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어 연결망 분석을 통해 해당 연구물의 저자가 

초록에 제시한 주제어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사례와 같은 실천적 

개념이 아니라 연구자의 이론적 개념이나 용어를 직접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

를 실증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다음으로 여성리더십 연구의 중점개념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제어 연결망 분

석의 지표인 중심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리더십, 리더십, 변

혁적리더십, 여성리더, 여성주의리더십, 여성적리더십 순으로 연결중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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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주제어들과 직접적으로 함께 연구되는 주요 주제

어로 확인되었다. 근접중심성은 여성리더십, 리더십, 여성리더, 여성주의리더

십, 여성적리더십 순으로 높게 나타나 이들 주제어를 중심으로 여성리더십 관

련 연구에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중심

성은 여성리더십, 리더십, 여성리더, 변혁적리더십, 여성주의리더십, 여성적리

더십 순으로 높게 나타나 이들 주제어를 중심으로 하위 연구영역이 발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중심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여성리더십 연

구에서 상위 중심성 주제어들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가 확장되고 발전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중심성이 낮은 주제어의 경우, 아직까지 다양한 연구개념들과

의 관련성이 규명되지 않았을 뿐, 연구의 중요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없다. 현

재는 출현빈도나 중심성이 낮지만, 이들 주제어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다면 여성리더십 연구의 새로운 세부 연구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물 주제어와 함께 하는 연구는 정치와 관련된 주제라는 점에서 특성이 뚜

렷하게 나타났다. 정치적 인물이거나 정치 지도자의 아내를 중심으로 하고 있

으며, 인물별 자아중심 연결망의 군집을 살펴보면 정치, 권력과 같은 단어에 

다소 편향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향후에는 현 시대의 조직 맥락에 보다 적합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령,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에서는 고위관리직으로 여성이 

진출하기 어려워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반면(김혜숙･윤소연, 2009 ; 손주

영, 2009), 성 차별 문화가 낮은 조직 문화에서는 남녀 리더의 리더십 차이가 

적었다(김혜숙･윤소연, 2009). 여성리더십이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추어 변화

된다는 점에 미루어, 현대 조직과 집단, 네트워크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인물

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여성리더십을 발현하는데 필요한 조직환경

적 맥락과 특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은 국내 여성리더십 연구에 

대하여 현황 분석에 따른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 나아가 주제어 연결망 분석

을 적용하여 연구의 중점개념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동안 다루어진 여성리더십 연구의 현 상태를 파악하

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성리더십 연구동향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국내 학술지 중 등

재지와 등재후보지에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국내는 아직 여성리더십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외의 논문, 학위

논문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외 학술지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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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분석한다면 이를 통해 국내외 여성리더십 연구의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

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주제어를 추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자가 제시한 주제

어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정제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저자마다 

동일한 주제어에 대해 표기방법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아 의미상 중복된다

고 판단된 주제어를 완벽히 정제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는 용어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성리더십 연구의 현황

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저자가 제시한 주제어를 중심으로 분석

하였으나 향후에는 여성리더십 연구에 대한 심층적인 파악을 위하여 초록 및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분석이나 텍스트를 바탕으로 의미를 해석하는 텍스트 네

트워크 분석을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여성리더십 논문에 등장한 주제어에 대해 주제어 연

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주요 연구개념의 관계를 파악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저

자에 대한 분석과 저자와 연구개념을 함께 분석하여 여성리더십 세부연구 영

역별 권위있는 연구자와 신진연구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여성리

더십 연구의 지식구조와 연구영역별 하위그룹을 파악하여 연구자들의 연구방

향성과 공동연구 가능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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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ends of female leadership 

research using keyword network analysis. To do this, 160 related researches 

were selected from the KCI list of Korean academic papers and 557 key 

words were extracted through refining of keyword. The mai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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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analysis of keyword network analysis index, this study diagnos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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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의가 있는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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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80년대 이후 ‘고용 영역에서의 평등’을 외친 1세대 장애운동의 결과물로 

1990년대에는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現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 제정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이 제정되었고, 더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현장으로 나가게 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 기회 확대와 고용 정책의 실질적인 주요 수혜자는 

남성장애인이었으며, 장애여성들에 대한 고용 확대는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차별의 패러다임 속에서 남성장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디게 이루어졌다. 

󰡔2017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9.5%, 고용률이 46.8%인데 비하여 장애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3.9%, 

고용률은 22.4%로 장애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실업률 또한 장애남성 5.5%, 장애여성 6.3%로 장애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장애여성의 낮은 고용률을 인지하고 최근에 장애여성의 고용확

대를 위한 일부 정책적 연구가 수행되었다. 전기택･이선행･김영애(2017)는 

장애여성의 실업 상황을 분석하고 실업률 감소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

으며, 안태희･김영애･이금진(2018)은 취업자, 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

하여 장애여성의 고용현실을 파악하였고 각 대상별 장애여성 고용활성화 대책

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최근 연구들이 공단이나 연구소를 중심으로 장애여성 

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로서 진행된 반면, 2000년대 이후 개인 연구자들

은 장애여성의 고용 결정요인이나 유지요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장애여

성 고용활성화를 논하였다. 곽지영(2010)은 장애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및 유

지 요인을, 박자경(2008)과 정병오(2010)는 여성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조영길(2010)과 김세연･구인순･박자경(2012)은 장애여성의 취

업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다. 즉 장애여성에 대한 노동시장 

내의 이중차별을 인지한 개인연구자들은 어떤 요인이 장애여성의 취업과 취업

유지에 영향을 미쳤는지 관심을 가진 것이었으며, 이후 장애여성의 고용의 질

에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장애여성에게 있어서 좋은 일자리 결정요인이 무엇

인지 연구되기도 하였다(장숙, 김영애, 2015). 이러한 연구가 간헐적으로라도 

계속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노동시장 내 장애여성의 지위는 취업 및 고용 유지 

측면 모두에서 모두 열악한 상황이다. 국내에 마련된 장애인 고용정책을 살펴

보면, 장애여성의 고용증진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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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직종 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의 욕구를 별도로 고려하고 있지 않

다(안태희 외, 2018 ; 심진예, 김용탁, 2015). 고용장려금제도에서 중증장애

여성 고용 시에 장애남성을 고용할 때보다 다소 높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책이 마련된 정도이다.

사실 장애인 일자리가 양적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고용 현장에서 장애인 노

동자가 경험하는 노동의 질적 측면은 개선되지 못하였으며, 장애여성의 경우 

일자리의 양적 증가조차 미진한 상황이다. 비장애인과 다른 신체적 조건을 가

진 장애인들은 그에 알맞은 노동환경과 직무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정책은 적극적인 직무나 노동환경 개발까지 나아가기보다는, 이미 존재하

는 직무에 장애인을 최대한 적응시키는 정도에 머물고 있는 듯하다. 이와 관련

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여성의 노동환경과 노동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적합

직무의 개발이 중요하며, 장애여성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

하였다(안태희 외, 2018 ; 전기택 외, 2017; 심진예 외 2015). 장애여성에게 

노동 시간과 강도는 비장애인 노동자의 시간과 강도와는 달라야 할 필요가 있

음을 서술하면서, 장애여성의 특수한 욕구를 반영한 노동환경 및 직무개발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장애여성의 특수한 욕구는 그들의 장애특성 및 건강상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장애여성들은 남성 장애인보다 빈곤하거나, 물리적 제약을 경험하

기 쉬워 재활, 예방,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황보옥, 

2011 ; 오화영, 2016), 이러한 건강상태는 장애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을 결정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객관적･주관적 건강

상태가 변할 수도 있다. 건강이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답변한 장애여성의 비율

이 장애남성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점도(장애여성 40.3%, 장애남성 23.5%) 

이를 잘 증명하며, 특히 장애여성은 장애남성과 비교할 때 관절, 요통, 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을 경험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장애

인고용공단, 2018). Tighe(2001)도 신체적 물리적 장애를 가진 여성들은 만

성피로, 수면부족 등의 건강 문제도 일상적으로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아직 장애여성의 노동 경험과 건강 변화 경험을 연결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고용유지에 있어서 건강이 주요한 변수임을 발견하는 정도

의 연구(안태희 외, 2018)가 수행되었을 뿐이다. 건강은 노동의 유지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치며, 장애여성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별도의 건

강이슈를 경험할 수도 있다. 남성화된 노동시장, 비장애인 중심의 노동환경에

서 장애여성의 취업률이 낮게 나타나고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것은 장애여성

이 독특하게 경험하는 건강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장애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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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용 활성화 정책은 단순히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되며 비장애

인과 다른 장애인의 몸, 건강조건을 고려한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성적 스트레스원으로 건강의 변화를 겪는 장애여성이 

건강의 변화에 반응하여 어떠한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기

반으로 하여 일하는 장애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어떠한 실천적,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지 제언하고자 한다. 고용결정요인과 유지요인을 살펴보는 양적

연구로 수행된 기존 연구에서 한걸음 나아가, 현재 노동하고 있는 장애여성이 

노동 현장에서 겪는 건강의 변화 경험과 그 속에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노동환

경에 적응하고자 고군분투라고 있는지, 어떤 대응방식이나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 문제는 “1) 노동시장 내 장애여성은 

건강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2) 노동시장 내 장애여성은 자신의 건강변화와 

노동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이다.

Ⅱ. 문헌 고찰

1. 장애여성의 노동과 건강

장애여성들은 본인의 노동 동기 유무와 관계없이 사회적 배제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는 대표적인 인구 집단이다. 장애여성은 다른 비교

집단(비장애인, 장애남성)에 비해 사회적 배제와 빈곤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집단으로 보고되었고, 이는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한데서 오는 바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배화옥, 김유경, 2009). 장애인의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많은 연구들에서 장애여성이 장애남성에 비해 취업을 할 확률이 낮으

며(류정진, 나운환, 2006 ; 김재희, 2017), 취업을 한 경우에도 근로 지위가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여성이 비정규직이거나 임

시노동자, 저임금일 비율이 장애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김세연 외, 2012 ; 

곽지영, 2013 ; 김재희, 2017). 또한 직무조정과 근무시간 조정 등에 있어서 

배려를 받지 못한 비율도 장애남성보다 높고(김세연 외 2012), 장애남성에게

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고용서비스 등의 제도적 요인들에게서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지영, 2010). 또한 장애남성에 비해 

임금도 낮게 나타났다(이재서, 백은령, 2008 ; 곽지영, 2013). 이처럼 장애여

성은 장애남성에 비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가 더 어렵고, 일단 노동시장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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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된 이후에도 종사상 지위, 노동 처우가 낮을 가능성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노동시장 내에서 장애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를 설명하기 위해 장애여성의 노

동시장 진입 및 유지 요인 등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자 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들로는 연령(장숙 외 

2015 ; 이재서 외, 2008 ; 곽지영, 2010 ; 김정아, 나운환, 김지민, 2013), 

학력(류정진 외, 2006 ; 이재서 외, 2008), 배우자 유무(장숙 외, 2015 ; 곽지

영, 2010 ; 김정아 외, 2013)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의 장애여성보다 노동시장 

성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관련 변수로는 장애유형, 장애기간, 장

애정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신체외부장애인인 경우 

신체내부장애, 정신장애인에 비해 취업률이 높고(김정아 외, 2013), 장애기간

이 길고, 장애정도가 경할수록 취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곽지

영, 2010). 고용환경 요인의 경우 고용서비스 경험 변수가 노동시장 유지 요

인이 된다고 보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으나(류정진 외 2006 ; 김정아 외, 

2013), 고용환경 요인이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과들도 제시되었다(곽지영, 

2010). 일자리 특성으로는 사업체규모가 크고, 근로복지가 좋고, 노조가 있으

며,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한 경우 장애여성의 취업 유지 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장숙 외, 2015).

마지막으로 건강 변수들도 장애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한 변수로 소개되었다. 장애여성 노동자의 건강상태와 건강만족도는 장애남성

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곽지영, 2013). 영향을 미치는 건강변

수들로는 만성질환 유무(조민수, 2009 ; 김정아, 나운환, 김지민, 2013), 주관

적 건강상태(정병오, 2010 ; 류정진, 나운환, 2006) 등이 보고되었는데,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주관적 건강이 나쁜 경우 노동시장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장애여성의 불평등한 노동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여성의 

건강 증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는 다수 이루어졌

고, 그 중 건강상태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 왔으나, 노동이 장애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

하게 연구되지 못하였다. 2017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서 취업/미취업 장애

인의 객관적 건강 상태(만성질환 유무) 및 주관적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미

취업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남성과 장애여성의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취업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여성이 장애남성보다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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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 

즉 장애여성은 취업을 한 경우 장애남성에 비해 건강이 유의미하게 나빠진다

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취업 여부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일

반적으로 장애여성이 장애남성보다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사실에만 주목할 뿐, 

왜 취업한 장애여성이 노동 현장의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건강상태가 더 취약

해질 수밖에 없는가를 다루지는 않았다.

곽지영(2013)은 장애여성 노동자의 노동시장성과와 건강의 관계를 탐구하

며, 장애여성이 겪는 노동현장에서의 불평등이 건강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장애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 임시노동자 비율

이 장애남성보다 높았고, 월평균 임금이나 사업체 노동자수도 장애남성에 비

해 낮았다. 장애여성 노동자의 노동시장 성과가 장애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아 

장애여성의 불평등한 노동지위가 불평등한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장애여성 노동자의 경우 고용계약을 한 관계에서 만성질환 

수가 고용계약을 하지 않은 관계보다 더 많게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여성의 

의료기관 접근성의 문제로 설명 가능하다. 노동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였지만, 

휴가 및 대체인력 제공 등 의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노동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등 경제적

인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비경제적인 접근장벽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신

자은, 2013).

장애인의 노동권을 주장하는데 있어 노동 환경의 변화 등 질적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과 의료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 

영역에서도 이제 ‘노동하는 존재’로서의 장애인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 현장에서 차별을 더욱 경험하고, 만성질환 등의 건강 문제를 보유할 확률

이 더 높은 장애여성들이 사회적 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취업 자체로 경제적 

장벽을 허무는 일 뿐 아니라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으로 인한 장애여성의 건강 변화와 건강 

변화로 인해 생기는 필요에 대응하는 장애여성들의 적극적 대응 전략을 탐색

해보고자 한다.

2. 만성적 스트레스원으로서의 건강문제와 대처전략

Courbasson et al(2002)는 대처(coping)를 “어렵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의 영향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정의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장애남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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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취약한 건강상태를 경험하기 쉬운 장애여성들은 건강의 변화를 일종의 

스트레스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쉽다. 장애여성이 건강의 변화로 겪는 스

트레스 상황은 일시적으로 겪거나, 시간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권복순과 

박현숙(2005)에 의하면 장애여성의 스트레스 요인으로서의 신체적 문제는 정

신건강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에 맞서 장애여성은 만성

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맞서 다양한 대응 전략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문헌에서는 건강 문제라는 스트레스 상황을 맞닥뜨린 장애여성이 어떠

한 대처전략을 활용하는지 거의 논의 되지 않았으나, 장애 혹은 만성질환을 

가진 여성의 건강 문제를 다룬 국외 연구에서 그 반응 양상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섬유근통 증후군(fibromyalgia syndrome)을 가진 여성의 

직장 경험을 다룬 Crooks et al(2008)의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평상시에 

스스로를 장애인이라고 인식하지 않지만, 직장에서 물리적인 제약을 경험하며 

제한적으로 장애인으로 스스로를 정체화하고 있었다. 이들은 직장에서 “정상

인으로 보이기 위해” 과도하게 업무를 맡는다고 언급하였다. 다발성 만성질환

자의 일 경험을 다룬 Townsend et al(2006)의 연구에서도 역시 만성질환자

들은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 일관된 정체성의 유지를 위하여, 건강 문제가 나

타났을 때 근본적으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증상을 막는 것에만 주로 관

심을 기울인다고 보고하였다. Tighe(2001)는 물리적 장애를 가진 여성들에게 

건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적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

들은 일을 하고 난 후 기진맥진하고, 짜증이나 피로를 경험하고, 하루에 

10-11시간 수면을 취해야 하는 등 일상적인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고, 혼자서 

병원 진료를 받기 힘든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하는 등의 상황을 경험하

였다. 따라서 이들은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접근 가능한 

병원을 개인적으로 찾는 등의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하는 장애여성들이 건강 변화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그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파악하고자 질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

론을 사용한 이유는 첫째, 지금까지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다룬 문헌들이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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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건강에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는 양적 연구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하

지만 이렇게 양적 연구를 통한 변수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장애여

성의 건강 변화 인식과 그 대처 전략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장애여성의 건강 변화 인식과 그 대처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참여자

들이 경험한 그 ‘이면’으로 들어가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질적 연구는 자료를 해체･추상화･개념화하는 한편, 이들을 연관 짓고 해석하

는 과정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이면’으로 들어가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김인숙, 2016:47-48).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 표본 확보가 어렵다는 것

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본 연구는 노동하는 장애여성의 표본 집단을 30-40

대 장애여성 중에서도 지체, 뇌병변 장애인으로 한정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

공단의 2017년 한국장애인고용실태조사 2차 웨이브 1차 조사에 따르면 

30-40대 장애여성 중 지체, 뇌병변 장애인은 347명이며, 이에 일반적인 양적 

방법론을 사용하기에는 표본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문제를 탐색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론 중 지오르지(Giorgi) 현상학

적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현상학은 세계와 인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 

서로 엉켜있다고 본다. 현상학에서는 인간의 의식으로 경험되는 세계를 탐구

한다(김인숙, 2016). 이에, 현상학은 장애여성이 자신의 경험하는 건강변화와 

그 대응 과정을 어떻게 의미화하는지 살피는 데에 적절한 방법론이라고 판단

하였다. 후설(Husserl, E)이 시작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어떤 선입견도 없이 

탐구하며 “사태 그 자체로” 파악해야 함을 강조한다. 지오르지(Giogi, A)는 후

설 현상학의 현상의 본질을 탐구한다는 정신을 발전시켜, 기술적 현상학

(Descriptive Phenomenology)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지오르지의 기술적 

현상학은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보다 연구참여자의 경험 기술에 중점을 

둔다. 지오르지는 연구참여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그 녹취록을 자료

로 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즉 이 방식은 연구참여자들의 언어로 기술된 경험의 

의미 단위들을 분석하여 파악된 현상의 본질구조를 파악하고 재기술하는 방법

론이다(성영모, 2014 ; 이남인, 2014).

2.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직장에 다니는 30-40대 1-2급 뇌병변/지체 장애여성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30-40대를 선정한 이유는 직장생활을 한 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그에 따른 건강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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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뇌병변/지체 장애유형을 선택한 이유는, 비장애인들과 신체적 특성의 차

이가 크기 때문에 같은 노동환경에서 건강 문제를 다양하게 경험할 확률이 높

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이 다수 활동하는 카페나 SNS에 모

집공고를 내거나, 지인의 소개를 통한 눈덩이표집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

다

장애인등록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7명의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여성들

을 인터뷰하였으며, 공동인터뷰에 참여한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별 면담

으로 진행하였다. WHO(2011)에 의하면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건

강 문제는 관절염과 척추 문제였는데, 이에 연구참여자 선정 시 특히 관절이나 

척수 관절 질병 등 근골격계 문제를 가진 장애여성으로 연구참여자를 제한하

였다.

선정된 연구참여자의 직업 및 일반사항은 <표 1>과 같다. 연구참여자는 총 

7인으로, 지체장애인 4명과 뇌병변장애인 3명이었다. 장애 정도로는 1급이 5

명, 2급이 2명으로 모두 중증에 해당되었으며, 연령대는 30대가 5명, 40대가 

2명이었다. 이 중 뇌병변장애인 3명은 모두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활동가로 

근무 중이었으며, 지체장애인 4명은 연구원, 공무원, 디자이너 등으로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었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장애유형 장애등급 연령 직업
근속년수

(현재/총 근속)

A 뇌병변 1 46 장애인단체 활동가 5개월/13년 5개월

B 뇌병변 2 46 장애인단체 활동가 6년/10년

C 지체 2 34 연구원 1년8개월/4년

D 지체 1 34 공무원 7년10개월/7년10개월

E 지체 1 39 디자이너 4년/9년

F 뇌병변 1 37 장애인단체 활동가 2년/12년

G 지체 1 37 공무원 5년/9년

3. 자료수집 및 분석 과정

현상학은 연구참여자의 관점으로 체험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자료 

수집은 심층인터뷰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서로 친밀한 관계인 참여자 C와 D

를 함께 인터뷰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별 면접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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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통해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연구참여자들에게 건강 변화가 

어떤 의미이며, 그들이 건강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

다. 면담은 주로 연구참여자의 직장이나 거기서 가까운 카페에서 이루어졌으

며, 한 회기당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렸다. 면담은 연구자 1인 혹은 

2인이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은 지오르지가 제시한 방식을 따랐다. 인터뷰 자료를 전사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우선 자료 전체를 읽어 자료의 총체적인 의미를 파악하

였다. 그 다음에는 다양한 의미단위들을 구별해내기 위해 더 천천히 여러 차례 

읽었다. 그 과정을 통해 중복되는 의미단위들을 묶어내어 전체적인 의미와의 

관련성 속에서 그것들의 의미를 파악하되, 이를 연구참여자의 언어를 사용하

여 기술해보았다. 그 후에는 연구참여자의 언어로 표현된 의미단위들을 다시 

반성적인 자유변경의 과정을 통해 현상학적 관점으로 재구성된 언어로 바꾸어

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드러난 현상의 본질과 의미단위들을 결과로 분석

하였고, 연구참여자 번호와 전사자료 번호를 기재하였다.

4. 연구의 엄격성과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에서의 엄격성은 양적 연구와 같이 수치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

니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로 구성된다. Creswell(2013)은 

질적 연구에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덟 가지 전략을 제안하며 이 중 두 

가지 이상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동료 검토 및 보고’, 

‘반대의 사례 분석’ 두 가지 전략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과, 사학

을 공부하는 연구자 세 명이 함께 수행하며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분석을 진행

할 때마다 상대 연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재구성하였다. 또한 ‘반대의 

사례 분석’의 경우 노동을 하며 건강이 좋아진 연구참여자, 소극적 전략을 사

용하는 사례들 뿐 아니라 적극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 사례를 함께 분석하

여 독자들이 ‘전이 가능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질적 연구를 수행할 때는 무엇보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세밀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연구자들은 면접 전에 각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후, 그들에게 연구참여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건

강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약속했으

며, 참여자들에게 답하기 원하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려주었다. 연구자들은 이와 더불어, 연구 진행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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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정보들은 연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 결과를 참여자들

과 공유할 것을 약속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일하는 장애여성의 건강 변화

1) 일을 하며 챙기게 된 몸, 그러나 악화되는 건강

(1) 일을 하며 챙기게 된 건강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

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와 접근성의 문제이다.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하며 

소득을 얻고, 사회생활을 통해 각종 의료 서비스에의 접근성 문제를 다소 해결

한 연구참여자들은 좀 더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된다.

참여자 : 직장생활하기 전에는 거의 치료를 못 받았어요. 제가 흔히 말하는 재가장애

인이어서, 밖에 나오기 어려워서 병원을 자주 갈 수가 없었어요. 아파도 집

에서 나오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건강이 좋지가 않았어요. 맨날 좀 잔병, 잔

병치레가 많았어요. 근데 일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건강을 

좀 챙기는 편인 거 같아요.

면담자1: 일하고 독립하면서 오히려?

참여자: 그러니까 병원도 쉽게 갈 수 있으니까.

면담자1: 활동지원인 쓰시면서?

참여자: 네네네. [연구참여자 F - p 3]

연구참여자 F는 재가장애인으로 지내다 20대에 자립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장애인 단체의 활동가 일을 자립생활과 함께 시작하면서 건강을 좀 더 챙기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자립생활을 시작하며 활동지원인의 지원을 받아 병원에 

자주 갈 수 있게 되었고, 사회활동을 시작하며 ‘스스로’ 건강에 대한 자각이 

커져 건강을 조금 더 신경 쓰게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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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 선생님은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느끼시는 편이시네요?

참여자 : 회사가 가까우니까 지치는 게 덜하고. 생활이 훨씬 규칙적이에요. 지금은 다

섯 시 반쯤 일어나서 따로 공부할 거 공부하면서 여섯시 반에 나가거든요. 그

러니까 엄청, 그리고 열시 열한시쯤 잔단 말이에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요. 그러니까 제가 부지런한 사람이 된 느낌이 좋아가지고 일찍 자고 일찍 일

어나요. [연구참여자 E - p 5]

연구참여자 E는 일을 시작하며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

였다. 직장생활을 하며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등 생활이 규칙적으로 변화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근무하는 회사로 이직하게 되며 회사가 가까워져 

이전 직장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며 좀 더 건강해지고, 건강을 조금 더 

챙기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이렇듯 연구참여자들은 직장생활을 시작하며 건

강을 더 챙기고, 의료 접근성이 더 나아지며 건강을 관리하기 더 좋은 조건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 두 연구참여자와는 달리 대부분의 연구참여자

들은 장기근속을 통해 건강이 나빠졌다고 보고하였다. 나아진 접근성에도 불

구하고 실제로 직장생활을 하며 건강 관리를 지속하기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2)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망가지는 건강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 모두가 

주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진행하는 사무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앉아있어서 생기는 허리와 어깨 통증, 피로, 이로 인한 두통과 탈모 문제 

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30-40대인 연구참여자들은 대체로 5년 이상 장기간 

근속했기 때문에 근속연수에 따라 현재 중간관리자의 직책을 맡고 있는 경우

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업무량이 많고 자리를 비우기 힘들어 건강 문제는 대

체로 악화되고 있었다.

참여자 : 나도 추가 근무 많이 하는 편인데 나는 초과 근무 해도 상관없는 게 상사가 

불합리 한 일을 시켜서 초과 근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상사가 집에 안가서 내 

할 일이 없는데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내 할 일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초과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어. 나는 몸이 힘든 거지. 아무래

도 연차가 쌓이니까 아무래도 나는 조금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근

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보면 허리도 더 아프고. [연구참여자 D - p 3]

면담자 : 따로 치료를 받으신 적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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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 그거는 직장이 매일 있잖아요. 옛날에 다닌 적 있었는데 직장에 오니까 그게 

눈치도 보이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갔다 오고 업무도 밀려있고 야근을 해야 

되고. 병원을 간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면담자 : 업무 문제도 있으시고 하셔서요?

참여자 : 시간이 없어요. 일단은 시간도 없고 직장인이잖아요. 고용관계 그런 거. 눈

치가 보인다고 해야 하나. 

면담자 : 저는 이렇게 장애인 관련된 곳에서 일하면 조금 더 장애 때문에 갖게 된 질병

이나 이런 거 병원에 더 잘 가게 해주시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시진 

않나요?

참여자 : 갔다 오긴 했는데 갔다 와도 업무는 누가 해주진 않잖아요. 갔다 오면 야근해

야 하고, 갔다 오는데 조금 눈치도 보이고, 눈치가 보인다. 그러니까 그게 한

두 번은 한두 번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

요. 관리자니까는, 다른 직원도 약간 그런 게. [연구참여자 B - p 7]

연구참여자 D는 현재 직장에 약 8년째 근속 중으로, 회사 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불합리하게 상사에게 일을 맡

아 초과근무나 야근을 해야 하는 일은 없지만, 중간관리자가 되면서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 더 높은 밀도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이 때문에 허리 통증을 더욱 느끼는 등 건강의 악화를 경

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연구참여자 B는 장애인 단체에서 중간관리자로 일

하고 있다. 장애인 단체의 특성상 건강 문제에 대해 노동자를 더 배려해주는 

편이기는 하나, 병원 진료 등으로 외출을 하고 온 경우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

를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진료를 받고 오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상사의 강요

나 관습 때문이 아니라 중간관리자로서 맡은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현실

적 필요 때문에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건강 관리 시간을 포기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 비장애인과 같은 성과내기 위해 건강을 포기함

근속연수가 쌓이며 자의로 더 많은 일을 맡게 면서 건강의 변화를 경험하는 

연구참여자가 있는 한편, 직장 내에서 비장애인과 같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 

더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무리하여 건강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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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 스트레스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안 좋은 

컨디션으로 일 하는데, 비장애인처럼 성과를 내길 바랄 때? 그럴 때가 많잖

아요. 일하다 보면. 장애인은 또 뭐 그렇잖아요.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러잖

아요. (웃음) 나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자존심 부리잖아요. 그럴 때 약간 스

트레스가 있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조건이 다른데. 같은 성과를 내야하며. 

똑같이. 솔직히 한 100이라는 성과를 내려면 장애인들은 더 많은 노력이 투

입되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회사는. 그런 걸 느낄 때 스트레스가 와가지고. 

조금, 그럴 때마다 아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조금 내려놔야하나?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상황이, 스스로. [연구참여자 G - p 

7]

면담자 : 장애인이라 몸이 더 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참여자 : 왜냐하면 내가 1.2 일을 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 나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니까.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사업주 입장에서 내가 만약 1만을 일하려고 했

다면 계속 고용을 안 하는 게 좋겠죠. 돈이 같으면 1.2를 일하는 사람이 이득

이니까. [연구참여자 E - p 8]

연구참여자 G와 E는 본인에게 명시적으로 강요된 것은 아니지만, 비장애인

과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이 때문에 ‘몸이 상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 G는 ‘다른 몸’으로 비장애인과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게 되고,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이야

기하였다. 연구참여자 E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비장애인보다 1.2

배 더 많이 일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들은 자의로 비장애인과 같은(혹은 더 나

은) 성과를 내기 위해 일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장애인으로서의 몸

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같은 성과를 기대하는 직장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2) 장애여성에게 높은 병원의 문턱

(1) 비장애인 중심의 의료 시스템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건강문제를 경험하므로, 이를 위해 병원 진료 등 의

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병원은 연구참여자들이 접근하기에 다양한 

측면에서 문턱이 높은 곳이었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병원의 의료 시스템들

이 비장애인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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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은 것도 귀찮지만, 기계들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엑스레이 

찍을 때 그 침대에 거기 누워있는 게 너무 불안한 거 같아요. 저는 몸에 강직이 와가지

고 거기 좁은, 그 폭도 좁잖아요. 거기 누워있는 게 참 불안해요. 보통은 보호자도 옆

에 있지 못하게 해요. 혼자 거기 누워있으면 진짜 떨어질까봐, 그 불안이 되게 심하고. 

그거 검사 자체가 너무 비장애 중심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좀 제 몸에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연구참여자 F - p 6]

중증의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연구참여자 F는 검사와 입원 과정에서 

겪은 비장애인 중심적인 진료 경험을 묘사하였다. 엑스레이 등 의료 기기들은 

장애인의 몸에 맞지 않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입원을 한 경우 강직이 오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좁고 불편한 병원 침대에 누워있어야 해 불안감이 심하다

고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

려운 병원의 물리적 환경은, 연구참여자들이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병

원에 가는 것을 망설이게 만들어 연구참여자들이 건강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2) 진료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함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병원 의료진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도 연구참여

자들의 건강 관리를 저해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중증의 장애를 가진 연구참

여자들은 활동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 환자와 

상호작용 경험이 없는 의료진들은 진단에 필요한 대화를 환자에게 직접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동행한 활동지원인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

서 연구참여자들은 진료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면담자 : 병원에서 의사랑 어떻게 상호작용하시는지. 치료 받을 때 어떠신지.

참여자: 주로 활동보조인하고 의사소통보조를 받아서 얘기해요.

면담자 : 그때 어떤 얘기 주로 하세요?

참여자 : 의사마다 달라요. 괜찮은 의사는 저한테 직접 얘기하고 물어보는데 어떤 의

사는 활동보조인에게 물어봐요. [연구참여자 A - p 6-7]

참여자 : 네. 검사하는. 치과도 그렇고. 웬만큼 아프게 돼야 가게 돼요. 그리고 또 활동

지원인이 같이 동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활동지원사가 내 보호자가 아

니잖아요. 활동보조인이 내 보호자는 아니잖아요. 내 보호자가 아닌데, 그냥 

간호사나 의사는 다 내 보호자처럼 모두 다 활동보조인이 설명(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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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1: 다른 분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면담자2: 너무 중요한 이슈인데.

참여자 : 근데 활동보조인이 평생 있을 것도 아니고 언젠간 그만둘 사람인데, 내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연구참여자 F - p 7]

연구참여자 A와 F는 상당한 언어장애를 동반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A는 병

원에서 활동지원인의 ‘보조’를 받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본인과 직접 대화

하는 의사가 있는 한편 활동지원인에게 질문하는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하였

다. 연구참여자 F는 활동지원인이 자신의 ‘보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

인들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활동지원인에게 질문하고 설명하게 하여 의료 서

비스에서의 주체성을 침해당한 경험을 언급하였다.

참여자 : 예. 가봤죠, 여러 번. 생리불순 때문에 가본 적도 있고, 그거 때문에 병원에 

여러 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언제 한 번 여성병

원, 여성전문병원 가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마인드가 진짜 최악이었던 거예

요. 

면담자1: 왜요?

참여자 : 이럴 바에야 여성전문병원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 불친절

했고, 그러고 보통은 진료실에 활동보조인을 들어오게 하는 건 거의 없었거

든요. 그 전에 한두 군데를 가본 적이 있는데, 대학병원에서는 한 번도 활동

보조인을 진료실에 들어오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성병원에서는 활동

보조인을 진료실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다리를 잡게 하더라고요. [연구참여

자 F - pp 7-8]

연구참여자 F는 특히 병원에서 장애여성으로 겪은 불쾌한 경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여성전문병원에서는 한 번도 진료실에 활동지원인이 동행한 적

이 없는데, 한 여성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때 활동지원인을 진료실에 들어오게 

해 ‘다리를 잡게’ 한 것이다. 연구참여자 F는 이 때의 경험을 ‘최악’의 경험으

로 꼽으며, 이 이후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고 버티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비장애인 중심적으로 구성된 병원의 물리적 환경과 의료진의 이

해 부족은 연구참여자들을 병원에서 멀어지게 하며, 이는 장애여성의 건강을 

더욱 더 악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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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 정보를 나눌 동료의 부재

(1) 직장 내에서의 건강 경험 공유의 어려움

많은 사람들은 병원 이외에도 직장 내외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건강 정

보를 주고받는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직장 내에서 건강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연구참여자들이 30-40대 또래 

비장애인 동료들과 다른 생애주기 과업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 : 일단은 대부분의 여자들이 사이클이 결혼 출산 육아 이렇게 되잖아요. 직장

에서. 그러면 대부분의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비혼 장애 여자는 그런 과정

을 안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만 여성인 편이지 거의 남성과 같단 말이죠. 

(생활 패턴 같은 게) 네. 근데 회사에서는, 그렇다고 남자 직원처럼 막 똑같

이 생각하지도 않고. 좀 제3의? 제3의 근로자이기도 하고. [연구참여자 G - 

p 5]

현재 비혼인 연구참여자 G는 직장에서 또래의 비장애인 동료들이 대체로 

결혼-출산-육아를 경험하고 있는 반면, 자신은 그러한 과정을 겪지 않기 때문

에 동료들과 경험을 공유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 G는 직장 내

에서 생활 패턴 등에서 성인 여성이 아니라 남성과 비슷하다고 간주되지만, 

그렇다고 남성 직원과 같은 대우를 받거나, 이들과 건강 경험을 공유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연구참여자 G는 본인이 직장에서 ‘제 3의 근로자’로 위치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면담자 : 선생님의 건강문제를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얘기해보신 적도 있나요?

참여자 : 네.

면담자 : 얘기 자주 하세요?

참여자 : 아니요.

면담자 : 하실 때는 어떤 말이 오가요?

참여자 : 아무래도 같이 일하는 분이 남성이고 장애명도 다르고 하니까 자주 얘기는 

못해요. [연구참여자 A - p 3] 

참여자: 회사 집단은 요가를 한다고 하더라고. 내가 허리 아픈 것과 그들이 아픈 것은 

다르기 때문에 거의 내 얘기는 안 하는 거 같아. [연구참여자 C -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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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인 연구참여자들이 건강 문제를 회사에서 공유하기 어려운 이유는 

‘장애’와 ‘여성’이라는 특성이 모두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A는 장애인 단체의 활동가로 장애를 가진 동료와 상호작용이 많은 편이지만, 

직장 내에 같이 일하는 동료가 남성이기 때문에 건강 문제를 자주 이야기하기

는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다. 일반 직장에서 비장애인 동료와 상호작용이 많은 

연구참여자 C는 똑같이 허리 통증에 관해 대화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인 ‘내

가 아픈 것과 그들이 아픈 것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에

는 거의 참여하지 않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여성’으로 그리고 

비장애인 동료들과는 다른 건강 상태를 다르게 경험하기 때문에, 하루 대부분

을 보내는 직장 내에서도 건강 경험을 공유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2) 일하는 장애여성 선배의 부재

직장 내에서 얻기 힘든 건강 정보를 직장 외의 네트워크를 통해 얻을 수도 

있다. 같은 장애를 가진, 일을 하는 동료와의 교류를 통해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선배 장애인의 건강 변화, 노화 등을 관찰하며 

자신의 건강을 관리해 나갈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다.

면담자2 : 같이 건강 관련 이야기를 나누시거나, 선생님보다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서, 내가 10년 후면 건강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으니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시나요?

참여자 : 아무래도 제가 여기 이 바닥에 거의 20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 쪽에 거의 

20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 늙어가는 걸 많이 보게 돼요. 뭐, 같이 활

동했던 장애여성 언니가 예전에는 혼자 할 수 있었던 거를 뭐 이제는 못하게 

되고.

면담자1 : 그런 걸 많이 보시는군요.

참여자 : 예.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는 건 있죠.

면담자1 : 그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여자 : 마음이 착잡하죠. 건강이 많이 나빠지는 것도 많이 보게 돼요. [연구참여자 

F - p 7]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는 연구참여자 F의 경우 비슷한 장애를 가진 장애여성 

선배들이 ‘늙어가는 것’을 보며 자신의 건강에 대해 돌아보게 된다고 언급하였

다. 같이 활동하던 언니가 ‘예전에는 혼자 할 수 있던 것을 못하게 되는’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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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며 마음이 착잡해지는 한편, 자신의 경험하게 될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F를 제외한 대다수의 연구참

여자들은 장애인 직원의 수가 많지 않은 일반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별도로 

참여하는 장애 네트워크가 없어 비슷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가 어렵

고 이 때문에 자신의 건강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를 제한받게 된다.

면담자1 : 선생님은 장애 가진 직장인 친구들이 많으신 편이신가요?

참여자 : 직장인은 아예 없어요.

(중략)

면담자2 : 그[대학교 장애동아리 동료] 중에서 선생님이랑 장애가 비슷한 누가 계시

나요?

참여자 : 장애가 비슷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면담자1 : 그럼 학교 말고 선생님이 만나거나 하시는 분은?

참여자 : 비슷한 사람이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다 달라요. 장애가. [연구참여자 G - 

p 4, 7]

면담자 : --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분들의 커뮤니티가 있으니 40대 50대 보면서 

이 정도는 괜찮을 거 같다고 이런 게 있잖아?

참여자 : 한분이 계신데 그분은 남성이라서 어떤지 잘 모르겠고, --- 소장님 -- 단체

의 소장님이 같은 장애인인데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 

같아. [연구참여자 C - p 6]

연구참여자 G는 대학교 재학 시 장애인 동아리 활동을 하였고 이들과 여전

히 자주 교류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들 중 ‘직장인은 아예 없고’, 자신과 비

슷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가 없어 건강 경험을 아무와도 공유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 A는 본인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네트워크와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은 장애남성밖에 없으므로 자신의 40-50대를 

대비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장애여성 선배는 없다고 언급하였다. 이들이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다른 일하는 장애여성의 부재는, 네트워크

의 부재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 곳곳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여성

의 수가 여전히 매우 적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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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그 한계

(1) 직장 건강검진에서의 배제

노동하는 장애여성인 연구참여자들은 노동자로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과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건강 관련 제도적 지원을 모두 활용할 수 있지만, 

두 영역 모두에서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노동자가 건강을 관리하도록 보장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는 직장 건강검진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

진단)에 따르면 모든 사무직 노동자들은 2년에 1회 직장 검진을 받아야 하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노동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병원

의 문턱이 높아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기 힘든 장애인 노동자들도 직장 건강검

진 제도를 통해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의무적’인 직장 건강검진 제도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은 배제를 경험하고 있었

다.

면담자2 : 직장인 정기검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참여자 : 근데 왜 그 건강보험에서 주기적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것도 

잘 안 받아요. 잘 안 받게 돼요.

면담자1 : 그거 안 받아도 돼요?

참여자 :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 안 받게 돼요. 안 받게 되더라고요.

면담자1 : 왜 그러세요?

참여자 : 검사 받는 게 너무 힘들어요.

면담자2 : 그거 의무 아닌가요?

참여자 :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 벌금 나온다곤 하던데

면담자1 : 안 받으면 직장에서 벌금 낼 텐데.

참여자 : 근데 아무 말이 없네요. 별 말이 없어요. [연구참여자 F - p 6]

연구참여자 F는 직장 건강 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는데 ‘검사를 받

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에 따르면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장은 1인당 첫 해 5만 원, 

두 번째 해에 10만 원, 세 번째 해애 15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구

참여자 F의 경우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건강검

진을 받으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F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다수



노동시장 내 지체 및 뇌병변 장애여성의 건강변화 인식과 대처 전략에 관한 연구  55

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열악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고

려하여 암묵적으로 연구참여자에게 건강검진을 요구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참여자 : 검사 자체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거 같고. 활동 보조

인이 있는게 아니라서 어머니랑 갔어도 힘들었어요. 휠체어가 가기 힘들어

서 어머니가 안고 들어갔고 내시경도 지원이 되는데 굳이 힘들 거 같아서 불

편함을 감수 하면서까지 안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검사 길이도 일반인에 맞

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죠. 자궁경부암 검사 미국에 있을 때 1번 받아 

받는데 혼자 가서 받아 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신체 구조상 다르기 때문에 의

사도 난감해하고 우리나라는 더 힘들 거 같아요. 우리나라는 더 힘들겠죠? 

[연구참여자 C - p 5]

참여자 : 관장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건강 검진 받으러 가는데 내시경을 안 해줬어

요. 기본적인 건강 검사도, 장애가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가긴 해야 하는

데, 내시경을 한다고 하니까, 장애가 있어서, 위험하다고 안 해줬어요. (중

략) 피검사 했어요. 그건 쉽게 됐었어요. 그게 저는 수면 내시경 한다고 그랬

거든요. 근데 그게 자는 도중에 막아버릴 수 있대요. 위험하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으로 하겠다고 했더니 생으로 하면 이게 제가 잘 못 누

우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궁 검사 같은 건 결혼을 해야 한대요, 결혼을 안 

했다고, 그러면은 할 수가 없다고. 조금 이상… [연구참여자 B - p 8]

연구참여자 C와 B는 어렵게 직장 건강검진을 받는 사례이다. 연구참여자 C

는 혼자 받을 엄두가 나지 않아 어머니와 함께 검진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필수 

건강검진 항목을 제외하고 선택 항목인 내시경의 경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까지’ 받고 싶지는 않아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 B는 

병원의 물리적 불편함보다 장애인의 몸을 고려하지 않는 의료진 때문에 일부 

항목의 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였다. 선택 건강검진 항목인 내시경을 

받고자 하였으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고, 자궁경부암 검사의 경우

도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20세 이상은 2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결혼을 안 해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당하였다. 2)-(1)에서 언

급하였듯이 비장애인 중심적으로 구성된 병원의 물리적 불편함뿐 아니라, 장

애인 수검자의 몸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의료진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의무적

인’ 직장 건강검진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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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맞춤 병원의 부족

일반 병원의 문턱을 좀처럼 넘기 힘든 중증 장애인들이 주기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곳 중 하나는 재활병원이다. 장애인 환자의 몸에 대해 이해도

가 낮은 일반 병원과 달리 재활병원은 장애인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연구참여자들의 대부분은 통증을 경험할 때 재

활병원을 찾는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재활병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병원

에서 장기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참여자 : ----[재활병원]를 그 전에 다녔는데 짤렸어요.

면담자2 : 짤리는 게 뭐에요?

면담자1 : 처방 안 주는 거죠. 이제 그만 오라고. 얼마나 하고 짤리셨어요?

참여자 : 그래도 저는 3년 다녔어요. 선천적 장애인들은 병원에서 지급하는 병원수가

가 낮대요.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도 그런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리치료에.

면담자1 : 선천적 장애인이 비용이 더 낮아요?

참여자 : 낮다고 들었어요. 어떤 병원에서는. ---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에서 말한 건 내가 너무 오래 다녔으니까 다른 장애인에게 기회를 줘

야 하지 않겠냐? [연구참여자 F - p 5]

연구참여자 F는 국내 최대 재활병원 중 한 곳에서 3년간 치료를 받았으나 

‘다른 장애인에게 기회를 주라’는 이유로 재활병원 처방이 ‘짤리는’ 경험을 하

였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어쩔 수 없이 집 근처의 재활병원으로 옮겼으나 의료 

서비스의 질이 이전에 다니던 병원과 달라 불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하였

다.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일부 장애인 병원의 경우에도 이용하고자 하는 장

애인의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용 장애인은 큰 불편을 느끼

고 있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시 장애인

치과병원은 2005년에 설립되어 중증,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

처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의료진과 시설을 완비하고, 활동 보조인을 

통해 신체적 동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서울시 거주 장애인들에게

는 비급여 진료과목에 대한 감면(의료급여 50%, 건강보험 30%) 혜택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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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도 일부 줄여주고 있다.1)

면담자 : 그 전에 뇌병변 장애인 분들에게 물리치료가 계속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선

생님이 어쨌든 3차병원 못 간다고 하셨는데, 선택할 수 있다면 받고 싶었다

는 치료가 있으신가요?

참여자 : 치과치료를 조금.

면담자 : 더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참여자 : 치과 치료를 하면 대부분 일반병원은 아예 못가요. 그래서 장애인치과를 가

야하는데 그것도 예약이 많이 걸려요.

면담자 : 어느 정도 걸리나요? ?

참여자 : 보통 한두 달 정도. [연구참여자 A - p 5]

참여자 : 작년에 치과 1번 가게 되니까 계속 가게 돼서 그것 때문에 내 휴가를 많이 썼어.

면담자 : 그 시간만 딱 나갔다 오게 쓸 수 없는 상황이었구나.

참여자 : 장소와 시간을 많이 기다려야 해서 아예 휴가를 썼어. 일반 치과는 나를 보면 

당황하기 때문에... 장애 치과는 또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가서 대기가 많이 

길어서 약속 시간과 닥터 시간도 있는데, 딱 그 시간만 나가기는 대기 시간도 

있고, 장콜이 언제 연결될지도 모르고. [연구참여자 C - p 7]

연구참여자 A와 C의 경우 치아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 치과 진료를 필요로 

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일반 치과 병원에 가기 어려운 연구참여자 A의 경우 장

애인 치과를 가고 싶지만 예약이 1-2달 정도 걸려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C는 과거 장애인 치과 진료 경험을 받은 적이 있는데, 노

동을 하며 장애인 치과 진료를 받기 어렵다고 서술하였다. 장애인 치과의 경우 

서울에 한 곳뿐이라 근무지와 거리가 멀 경우 이동시간까지 고려해야 한다. 

연구참여자 C는 장애인 콜택시로 병원까지 이동을 했는데 장애인 콜택시의 예

약, 배치, 이동 시간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많은 수요로 인해 긴 대기시간까지 

겹쳐져 한두 시간이면 받을 수 있는 진료를 위해 하루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듯 제한적으로 장애인을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

병원이나 장애인 치과 등의 이용도, 높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 

그리고 일을 하며 진료를 받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시간, 장애인의 전반적인 

이동권 문제까지 겹쳐져 연구참여자들이 ‘맞춤 병원’에서조차 건강을 관리하

1) 이병문 기자(2017.4.18.) “치과진료 힘든 장애인들, 치료는 어디에서?”,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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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3) 유명무실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

‘건강’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장애인 노동자가 직장 내에서 장

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가 있다. 연구참

여자들은 대체로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업무 그 자체가 아니라 

이동이나 식사 등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하였으므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

도를 통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다소 경감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는 ‘여

성’ 중증장애인을 우대하고 있어 장애여성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제도적 선택지 중 하나이다. 모든 연구참여자

들이 이 제도를 알고 있었으나 연구참여자 B를 제외하고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참여자 : 근로보조인이랑 활동보조인이랑 동시에 못쓰잖아요. 동시간대에 못쓰고 그

리고 근로보조인이, 써보셨나요? (면담자 : 아니요) 어떻게 되어있냐면 1월

이나 2월에 공고가 떠요. 잠깐 공고가 진짜 반짝 뜨거든요, 그때 일주일 전에 

일주일 동안 뜨는데, 그거 1-2-3월까지 계속 확인하고 있어야 해요. 그리

고 그게 뜨면 신청을 해야 해요, 그리고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와서 심

사를 하고 시간을 배정을 하고 시간을 배정한 다음에 그 시간에 따라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까다로워요. 그리고 매년 갱신되는 게 아니라 계속 

신청해야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근로보조 쓰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보

통, 여건, 거지같은 게 아니라서. 그냥 안 쓰는 걸로 생각하고. [연구참여자 

E - pp 2-3]

면담자 2 : 두 개가 중복이 안 돼서 그런가요?

참여자 : 안 돼요.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면담자2 : 두 개가 연계가 잘 안 되던데 중복은 잘 잡아내나요?

참여자 : 그쵸. 연계는 잘 안 되지만 중복은 귀신 같이 잡아내죠.

면담자2 : 근로보조보다 활동지원을 쓰시는 이유는?

참여자 : 활동보조 시간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근로보조인은 (그게 안 되는

데) 출근할 때부터 활동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근로보조인은 출근 전에는 쓸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활동지원인을 출근 시간에만 쓴다든가 할 수는 없

는 거니까. [연구참여자 F -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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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E는 이전 직장에 근무할 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으나, 지역에 따라 시간을 차등 분배해 원하는 시간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점, 매년 갱신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까다로워 현 직장에서는 이 서비스를 이

용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 F는 명백히 다른 영역을 보조함

에도 불구하고 동시간대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활동지원인 제도와 근로보

조인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보조인 제도는 ‘근로’ 시간 

내에만 이용 가능 하다는 점, 그리고 장기적으로 같은 근로보조인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연구참여자 F는 활동지원인 제도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근로보조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 하는 장애인 노동자가 있으므로, ‘근로’를 준비하는 시간에도 근로보조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연속적으로 같은 근로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노동자가 부수적 업무로부터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강을 덜 악화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5) 즐기기 어려운 현재, 꿈꾸기 어려운 미래

(1) 체력 문제로 여가를 즐기기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악화되는 건강, 저하된 체력 등으로, 일하는 시간 이외에 여

가 시간에 다른 활동을 즐길 기회를 갖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면담자2 : 주5일 출근하면 너무 피곤하죠? 

참여자 : (주말에)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거는 누워서 책 

보거나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는... [연구참여자 F - p 2]

참여자 : 내가 그러니까 내 사생활이 거의 없어. 뭐 주말에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게 

거의 없어. 나는 하루를 나갔다 오면 최소한 이틀을 쉬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우울감 같은 게 있는 거지. 사람들은 주중에 일 빠삭해 놀

고 주말에 놀러 갔다 오고 그러잖아. 나는 주중에 그렇게 일을 하면은 주말

에 거의 이틀 앓아누워 있어야 되거든, 그렇게 쉬어야지 주중에 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좀 그러니까 가끔씩 내가 왜 이렇게 살

아야 되나 그런 게 있지. 어떤 사람들은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해외

여행 갔다 오는 사람도 있어. 일본 같은데 갔다 오는 사람도 있어. 금요일 저

녁에 갔다가 다시 일하러 오지. 그런데서 오는 약간의 우울감. 너무 위화감 

같은 게 드니까 위화감이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이 일하는데 내

가 너무 나의 사생활이 없고 즐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참여자 D -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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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F는 주말에 ‘누워서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 D는 주말에 여행을 가는 것을 꿈꾸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하였는

데, 하루를 외출하면 최소한 이틀을 쉬어야 할 정도의 체력저하 때문이다. 주

말에 쉴 수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비장애인 동료들과 비교하여 일종의 ‘위화

감’을 느끼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일을 하기 때문에 ‘사생활이 없고 즐기지 못

하는 것’에 대해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2) 미래를 꿈꾸기 어려움

현재 여가를 즐기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들은 미래를 그리기도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현재에도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경험하므로 몇 년 

후에 더 악화될 몸 상태로 계속해 노동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

다.

그렇죠. 허리가 지금도 많이 휘어있는데, 골반, 다리, 이런 쪽도 엉망이거든요. 솔직

히 그냥 먹고 사느라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일부분 있고. 그렇죠. 직장생활을 오래 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나이 서른일곱인데도, 이렇게 건강

하지가 않은데, 통증 있고. 피로감? 이런 것도 남들보다 느끼는데. 근데 이런 걸 다 관

리해가면서 직장생활은 불가능한 것 같아서. 그냥 다른 사람보다 짧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하는 기간을. [연구참여자 G - p 3]

내가 5년 뒤 10년 뒤에도 한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수 있는지 그게 사실 조금 고민이 

되고. 왜냐면 직급이 올라갈수록 거기서 요구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점점 체

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때도 계속 버텨줄지가, 체력이 될 때까지는 계속 해보고 싶

죠. [연구참여자 D - p 4]

연구참여자 G는 서른일곱 살인 지금도 통증과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직장생활을 오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직

장을 그만두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도 언급하

였다. 연구참여자 D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일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5

년 후, 10년 후에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지만, 체력이 될 때까지

는 계속해 일을 하고 싶다고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느끼는 ‘미래를 꿈꾸

기 어려운’ 상황은 비슷한 장애를 가진 일하는 장애여성을 찾기 어려운 문제와

도 연결된다. 유사한 장애를 가진 롤모델이 있다면, 이들을 통해 5년 후, 10년 

후 자신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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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하는 장애여성의 건강 변화 대처 전략

1) 물러서 있기

연구참여자들은 노동을 하며 악화되는 건강, 그리고 의료 서비스에의 접근

성이 떨어지는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유할 동료가 없고 적절한 제도

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건강 문제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건강 변화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전략 중 하나는 ‘물

러서 있기’이다. 이 전략은 건강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일

하는 장애여성으로 건강 관리가 힘든 불가피한 상황에 책임을 돌리는 정서 중

심의 대처 방안 중 하나일 수 있다.

참여자 : 그러니까 그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할 때.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할 때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응급하게 아프거나, 응급하게 

아플 때 빼고는 안 받게 돼요. 병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웬만하

면 응급할 때 아니면 (안 가요.)

면담자2 : 검사 안 받으시다가 나중에 안 좋아지실 수도 있잖아요.

참여자 : 그것도 아는데, 그런 걱정도 되긴 되는데 그건 이제 먼, 먼 날 (이야기고), 지

금 현재 병원 가는 게 더 (힘들어요.) [연구참여자 F - p 6]

면담자 : 이런 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편이세요? 많이 참는다는 말씀

을 하셔서.

참여자 : 거의 대체로 물러서 있다. 근데 특별한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에

선. 업무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힘들지 않을까… [연구참여자 B - p 12]

연구참여자 F는 ‘응급하게 아픈’ 상황을 제외하면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답

변하였는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병원이라는 공간 내에서 다양한 물리적, 인지

적 장벽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갈수록 건강이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는 병원을 가는 것이 더 힘들기 때문에 병원 내원 등을 피하

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참여자 B는 건강 관리를 ‘거의 대체로 물러서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업무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건강 관리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

다. 이들은 일하는 장애여성으로 다양한 장벽들로 인해 건강 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건강 관리로부터 ‘물러서’ 악화되는 건강을 홀로 감내하고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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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자 이겨내기

병원 등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힘들지만, 건강 관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

지 않을 수는 없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식적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관리 방법들을 통해서 

건강을 관리하고자 노력한다.

면담자 : 주기적으로 다니시는 치료하시는, 한의원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참여자 : 네

면담자 : 운동 따로 하시는 건?

참여자 : 운동은 일주일에 두 번 집에서 해요. 집에서 운동 도구가 있거든요 집에. 예

전에 병원에서 가르쳐준 운동이 있는데, 도구를 사서 집에서 할 수 있더라고

요. 짐볼? 

면담자 : 짐볼 큰 거요?

참여자 : 네. 짐볼이랑... 철봉? 철봉도 있고. 탄력밴드? 그것도 있고..

면담자 : 요가할 때 사용하는... 그걸로 혼자 하시는 거예요?

참여자 : 네. [연구참여자 G - p 5]

홍차, 비타민C, 프로폴리스, 그런 거. 지속적으로 먹거든요. 먹지 않으면 아

플 것 같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불면증이 있기 때문에 칼륨은 먹는 게 

좋고. 커피를 마시면 안 되긴 하는데, 안마시면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약을 

많이 먹으니까, 카페인 섭취를 안 하면 잠을 자거든요. 비타민 씨는 감기 안 

걸리니까, 프로폴리스는 늙지 않는다 해서 먹고, 노화에 좋다고 해서. 홍삼

은 몸이 안 좋을 것 같을 때 먹고. 안 아프려고 계속 관리해요. [연구참여자 

E - p 6]

연구참여자 G는 주기적으로 다니는 병원은 없지만, 예전에 병원에서 알려

준 ‘도구를 사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집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참여자 E의 경우는 홍차, 비타민 C, 프로폴리스 등 영양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의료 서

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연구참여자들은 집에서 운동을 하거나, 영양제를 복

용하는 등의 소극적 문제 중심 대처 행동을 통해 건강 변화에 대처하고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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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 찾기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병원이나 건강 관리 방법을 찾는 등 더 적극

적으로 자원을 찾아 건강 변화에 대처하는 경우도 있었다.

왜냐하면 저는 나이가 많고, 이러니까, 부인과 질환 이런 것도. 제가 배뇨장애 때문에 

카테터 쓰거든요. 질염이나 이런 것도. 산부인과 다니고. 장염 같은 거 걸리면 내과도 

하나 뚫어야해. 진료를 받고. 항상 내가 상시 갈 수 있는 병원들 다 세팅을 해놓고. 종

합병원을 갈 수는 없으니까요. 동네에 이제 상시 다니는 병원 세팅을 해놓고 필요하

면 그 병원에 가서 자잘한 이런 저런 연유로 가는 편입니다. [연구참여자 E - p 5]

연구참여자 E는 20대에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요로 감염으로 고생

한 후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킨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E는 모든 병원이 

접근가능하거나, 장애인에게 친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내가 상시 갈 

수 있는 병원을 세팅’해놓는다고 언급하였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병원을 알아

둔 후 조금이라도 건강에 이상 징후가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병원 이외에도 헬스클럽 등 다양한 건강 관리 

자원을 찾아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재활피티가 있대요. 하는 거 고려도 하고 있긴 한데, 너무 비싸요. 10회 하는데 한 

70-80만원 내야해요. 근데 그게 아마 운동하는 병원 물리치료 받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괜찮다고 해서 한번 고민 중이에요. 그건 한번 받아볼까. 지금 저희 센터 이용자 

중에 누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장애 특성에 맞게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고

려하시는 그런 거라서. [연구참여자 B –p 9]

참여자 : 제가 일하던 ------ 건물 거기에 헬스클럽이 하나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

다 알게 됐는데 거기서 장애여성을 받는대요. 중증장애인도 받는다고 하더

라고요. 근데 문제는 너-무 비싸요.

면담자1 : 어느 정도?

참여자 : PT해가지고 열 번 하는 데 60만 원. 70만 원인가 60만 원.

면담자1 : 근데 PT는 원래 그렇게 하더라고요.

면담자2 : 재활PT 말씀하시는 거죠?

참여자 : 아뇨. 일반 헬스클럽에서 

면담자2 : 장애인을 받는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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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 자기네는 장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회사를 끝나고 와도 된다고.

면담자2 : 일반 PT하는 헬스장인데 장애인도 해준다고요?

참여자 : 그쵸. [연구참여자 F - p 10]

연구참여자 B와 F는 재활PT 혹은 장애인이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헬스클럽

을 찾아냈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B와 F가 이야기한 기관들은 모두 비용이 매

우 비싸 찾아낸 곳에서 건강 관리를 진행하고 있지는 못하였다. 장애인이 물리

적, 심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강 관리 ‘자원’을 찾아냈다고 해도, 경제적 

문제가 이들의 접근을 막는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4) 협상하기

마지막으로 노동하는 장애여성이 활용할 수 있는 건강 대처 전략은 회사와 

‘협상하기’이다. 개인적으로 건강 변화에 대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찾

아냈다고 하더라도 노동을 하며 겪게 되는 갖가지 돌발 건강 변수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은 회사 내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건강 문제에 회사와 ‘협상’하기보다는 몸이 아플 때 개인 연차

를 사용하거나, 참는 등 개인적인 대처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제가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서 설사가 생겨서, 화장실에서 나올 수가 없다거나, 이러

면 회사에서 있다가 말하고, 저 오늘 못할 것 같다고, 출근했어도 이제 관리자한테 저 

설사 때문에 못할 것 같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상사가 있으면, 마무리만 해놓고 들

어가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저는 그렇게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렇기 때

문에 말씀만 드리면 바로. 너무 좋은 직장에 다녀요. 사장님은 젊으니까. 40대에요. 

사장이 젊으니까, 어쨌든, 그 상황을 고려를 해 주는 거죠. 저를 고용할 때, 이미 자기

가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얘기를 했단 말예요. 내가 몸 자체가 아플 수도 있

다,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병원에 가야한다, 아프면 못나온다, 비가 오면 늦을 

수도 있다. 눈이 많이 와도 늦을 수도 있다. 날씨가 너무 안 좋으면 못나갈 수도 있다. 

그건 너의 조건이니 어쩔 수가 없다. 내가 너를 고용하는 이상 내가 감수해야하는 일

이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보고 한 거기 때문에. 들어가서 눈치 보면서 말을 하면 어려

울 수도 있죠. [연구참여자 E - p 8]

연구참여자 E는 회사에 입사할 때 고용주에게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고용주를 이를 수용하는 ‘협상’의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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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쳤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처 행동을 통해 갑작스런 건강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도 개인 연차를 사용해거나 참지 않고, 적절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일하는 장애여성이 건강을 관리하며 노동을 

지속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대처 전략이기는 하나, 연구참여자 

E의 고용주가 이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였다는 점,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 직장 

내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비장애인 직원들보다 1.2배의 일을 더 

해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모든 일하는 장애여성 노동자가 선택하기 쉽지 않을 

전략일 수 있다.

Ⅴ. 고찰

본 연구는 일하는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이 확장됨에 따라 일하는 장애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 노동자의 ‘건강’을 지원하는 제도가 부재한 상

황에서 특히 일하는 장애여성들이 노동하는 다양한 맥락에서 건강 변화를 경

험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장애여성을 위한 대부분의 정책이 

임신, 출산, 양육에 초점을 두고 있어 ‘노동’하는 장애여성을 위한 지원이 부족

하며, 이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위치에 처해있는 장애여성이 장애남성

에 비해 더욱 더 부정적인 건강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시장 내 지체 및 뇌병변 장애여성이 어떠한 건강변화를 

경험하는지, 자신의 건강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일하는 장애여성의 건강변화와 대처 전략은 간단히 요약하면, 

“악화되는 건강을 관리할 개인적, 사회적 지원 체계에 접근하지 못하고 홀로 

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일을 시작하며 경제적인 문

제와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성을 확장해나가며 건강을 더욱 챙기게 되었

다. 그러나 이것이 건강 증진으로 연결되지 못하였으며 대부분의 연구참여자

들은 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진행되는 장애로 인한 건강

문제의 특성이나 장시간 앉아서 노동해야 하는 상황이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하

는 건강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더해 직장 내의 다양한 맥락과 결부

되어 이들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어갔다. 30-40대 장애여성인 연구참여자들은 

직장에서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를 위한 별도의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의로 초과근무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들

은 이로 인해 건강 관리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거나, 비장애인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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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과를 내야한다는 암묵적인 억압 때문에 건강 관리를 포기하기도 하였다. 

이는 직장에서 동료들과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 과도하게 업무를 맡아 건강의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Crooks et al(2009)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병원

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거나, 진료의 주체

로 인정받지 못하는 다수의 경험을 통해 병원에 심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웠

다. 건강 문제를 나눌 동료나 네트워크 등 개인적인 지지 체계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에서는 ‘장애인’이자 ‘여성’으로 건강 문제를 

공유할 동료를 가지지 못하였고, 직장 밖에서도 일하는 장애여성이 없으므로 

현재의 건강 문제를 논의하거나 미래를 건강 변화를 대처할 수 있는 인적 자원

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한편, 이들은 ‘노동자’ 또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의 한

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노동자’로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주요 제도인 직장 

건강검진의 경우, 병원의 물리적 장벽과 의료진의 인식 부족으로 활용되기 어

려웠다. ‘장애인’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건강 관리 자원인 장애인 맞

춤 병원의 경우 의료 서비스 공급 부족으로 시의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거나, 

일을 하며 진료 받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시간, 장애인의 전반적인 이동권 문

제가 겹쳐져 장애인의 건강 지원을 위한 제도에서도 한계를 경험하였다. 노동

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다소 경감할 수 있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의 경우에

도 활동지원인 서비스와 중복이 불가하며, ‘근로’ 시간 내에만 이용 가능하다

는 점, 그리고 장기적으로 같은 근로보조인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적

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건강의 악화와 개인적, 사회적 

지지체계에서의 배제를 경험하며 현재를 적절히 즐기지 못하고, 미래를 꿈꾸

지 못하는 등 심리정서적인 문제도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건강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정서 중심 대처 전

략이나 문제 중심 대처 전략을 적절히 선택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대처 전략과도 상통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이를 ‘물러서 있기’라는 정서 중심 대처와 ‘혼자 이겨내기’, ‘자원 찾기’ 

그리고 ‘협상하기’로 분류하였다. ‘물러서 있기’ 전략은 일하는 장애여성으로 

다양한 장벽들로 인해 건강 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건강 관리로부터 

한 발 물러나 악화되는 건강을 홀로 감내하는 가장 소극적인 전략이었다. ‘혼

자 이겨내기’ 전략은 공식적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지만 혼자 할 수 있

는 다양한 관리 방법, 예컨대 혼자 운동하기나 영양제 복용 등을 통해 혼자 

건강을 관리하는 것으로 소극적인 문제 중심 대처 전략이었다. ‘자원 찾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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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접근 가능한 자원을 찾는 것으로 물리적, 심리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병원, 헬스클럽을 찾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노동하

는 장애여성이 활용하는 가장 적극적인 건강 대처 전략은 회사와 ‘협상하기’로 

갖가지 돌발적인 건강 변수를 고려해줄 것을 회사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었다. 이는 일하는 장애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위해 고용주의 열린 태도가 필요하며, 고용주의 기대에 부

응하기 위해 장애여성 노동자는 자신의 가치 증명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동해

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일하는 장애여성이 선택하기는 어려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만성질환과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근본적으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증상을 막는 것에만 급급하며, 사회적 자원을 활용

하는 대신 개인적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유사한 대처 양

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Townsend et al., 2005 ; Tighe, 2001).

Ⅵ.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하는 장애여성이 변화하는 건강에 적절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현재를 향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

여성 개인적 차원의 제언과 고용주와 회사 차원의 제언과 제도적, 법적 차원의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실천적 차원에서 장애여성 당사자가 건강관리 및 건강 행동의 중요성

을 알도록 하고, 장애인고용공단 또는 고용주는 장애여성 노동자를 위해 실천

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서 장애여성 노동자들은 

건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체로 ‘혼자 이겨내기’, ‘자원찾기’, ‘협상하기’ 

등 개인적인 전략을 활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책적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겠

으나, 실천적 차원에서도 장애여성 당사자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운동, 식

이요법, 정기적 건강 검진 등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내 장애여성 건강증진 개별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건강관리 교육

을 받고 이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별도 바우처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고용주와 회사 차원에서는 장애여성의 몸과 건강의 차이를 인정하는 

노동환경 및 직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애여성 노동자를 위한 휴게 공간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장시간 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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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앉아 업무를 하여 허리 통증 등을 경험하고 있었으므로, 연구참여자 D의 

언급처럼 체형 교정 및 휴식을 위해 장애인 휴게 공간을 마련한다면 장애여성 

노동자들이 휴게 시간 편하게 휴식하고, 업무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참여자 E가 회사와 ‘협상’하였을 때 회사가 이를 수용하였던 것처럼, 고용

주가 건강이 취약하고 돌발적인 건강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애여성 직원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병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

도 장애여성 노동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일 수 있다. 장애여성 노동자가 

회사의 기대의 부응하기 위해 과도하게 업무하는 과정에서 소진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도적, 법적 차원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제도들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재구성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장애인 노동자 지원,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교육 및 지원 

등 장애인 노동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노동자

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제도는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근

로보조인 서비스 두 가지뿐이다.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근로지원인 제도

는 연구참여자들이 언급하였듯이 근로 시간에만 사용 가능하며, 활동지원인과 

엄연히 다른 업무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중복 신청이 불가하고, 매년 갱신으

로 지속적인 근로 보조가 어려워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뿐 아니라 ①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②최저임금 미만을 지급

받는 장애인 근로자, ③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나 ④사

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등은 지원 대

상에서 제외된다.2) 특히 장애인이 사업주 혹은 대표가 될 경우에는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보조공학기기나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도 

제도의 큰 허점 중 하나다.

한편, 이러한 제도가 설계될 때 해당 제도가 성평등적인지 여부에 대한 논

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연구참여자들도 장애여성에 대한 근로지원인 제도

에 대한 별도의 논점을 제기하지는 않았으나, 장애여성이 더 열악하거나 비정

규노동시장 내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하

는 장애여성의 다수가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을 인식하고, 노동시장 내 다양한 층위의 장애인이 근로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고용활성화정책은 대부분 취업 알선과 직업 교육 등 장애인 고용 촉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3_08.

jsp?sub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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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노동시장에 진입한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관심

은 노동유지기간 관련 연구만 되풀이하여 산출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노동의 

질적인 면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보다 나은 노동 환경과 적합한 직무배치를 

통해서 장애여성의 건강과 삶을 지지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직접적인 지원은 

그 종류도 적고 제도의 사각지대도 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애여성이 처하

게 되는 노동조건은 열악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건강 문제가 생길 위험

성도 높다. 하지만 장애여성의 건강을 지원하는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2017년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

었다.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이 법은, 

장애인에게 최적의 건강관리를 받을 권리와 건강관리와 보건의료에 있어 동등

한 대우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건강검진

사업(제7조), 장애인건강관리사업(제8조), 장애인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 보장

(제9조),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연구(제10조) 및 통계(제11조) 사업, 건강보건 

정보 구축(12조) 및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제13조)과 건강권 교육 사

업(제14조) 등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직 제정 후 1년이 갓 지난 법이

니 만큼,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으나, 법이 조문 그대로 시행된

다면 그간 간과되어왔던 장애인의 건강권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법률에서도 장애인을 노동자로 상정하고 있는 항목은 없다. 장애여성은 임

신, 출산, 양육의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만 건강 약자로서 별도의 지원과 제도

를 경험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일하는 장애여성이 경험

하는 건강 문제와 조건들을 반영하여 노동현장에 있는 장애인이 경험할 수 있

는 건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 시간 때문에 

보건의료 서비스 및 운동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 구축에 대한 항목도 별도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장애여성이 직장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검진 체계 혹은 장애여성

을 고려한 건강검진 환경과 매뉴얼이 개발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

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마련된다고 할지라도, 노동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장애여성은 여전히 홀로 분투하는 삶을 계속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에 민간기

업과 공공기관은 장애여성의 별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건강관리, 건강검

진, 병가 등을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에 지지적인 노동환경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 노동시장 및 자영업자로 일하는 장애여성을 고려하여 

건강바우처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장애여성 단체 또는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장애여성의 노동과 건강 문제에 관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장애여성단체와 복지관 사업은 대부분 장애여성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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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여가 프로그램,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가사 및 돌봄 프로그램으로 구분된

다. 중고령 장애여성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보건소와 복지관에서 일부 시행

되고 있으나, 일하는 장애여성의 지속가능한 일과 건강한 삶의 양립을 지원하

는 경우는 드물다. 노동하는 여성의 삶의 욕구에도 단체 및 복지관에서 관심을 

갖기를 바라며 일-건강 양립 사업을 추진해보길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건강 유지에 대한 보건과 역학계의 관심과 연구가 절

실하다. 장애여성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를 ‘이미 아픈 몸’ 혹은 ‘정상이 아닌 

몸’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하게 감수해야 할 개인적

인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가진 사회구성원의 건강권 문제라는 

사회적 관점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유형을 한정했다는 점, 일하는 장애여성의 노동환경의 상황

과 맥락을 면밀하게 고려하는 데에 있어서의 한계, 일과 건강의 관계에서의 

장애남성과 장애여성의 차이에 대해 충분하게 분석하지 못한 점에서의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들이 일하는 직종에 

따라 건강 변화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연구참여자 선정 시 이

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남아있다. 노동시장내의 다양한 장애여성의 건

강문제를 면밀하게 다루지 못한 점도 한계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장애유형, 직

종 등 일하는 장애여성의 건강문제를 면밀하게 알아보고 노동환경과의 상호작

용을 반영하여, 장애여성의 건강 인식과 대처 전략에 영향을 주는 양상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노동

하는 장애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건강 관련 지원이 고용활성화에 기여

하는 주요한 정책과제가 됨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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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Health Change 

and Coping Strategy for Wom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or Brain Lesions in the Labor 

Market

Yeongmin Mun*･Eun-Young Park**･Jihye Jeon***

Although some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to promote the 

employment of disabled women, there is still insufficient policy to actually 

maintain and promote the employment of disabled women. This study 

focused on health as a major factor in expanding the employment of 

women with disabilities and maintaining long-term employment. The 

research questions are followings. What kinds of health changes do the 

disabled women experience in the labor market, and how disabled women 

in the labor market cope with their health changes and the working 

environment? Seven working wom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or brain 

lesions were interviewed for qualitative research. As a result of the 

research, working women with disabilities were struggling alone without 

approaching the personal and social support system to manage the 

aggravated health. It is pointed out that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women with disabilities are not taken into account and the reality of the 

poor employment policy of the disabled is pointed out. In this situation, 

the disabled women are attempting to actively cope with withdrawing, 

solving, searching for resources and negotiating. In conclusion, policy and 

practical measures for work - health balance of working disabled women 

were discuss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erms of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environment and women’s health.

  *First Author :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Doctoral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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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어머니(migrant mother)의 자녀 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최승은**

초 록

이 논문은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녀 교육에 대한 경험을 

탐구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생활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경험의 의미를 해석

하여 다문화 사회에서의 공존을 위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귀화자의 비율이 높은 베트남 출

신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하여 개인적 삶을 심층적

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정책과 다수인 정주민들에게 필요

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하여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12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인터뷰의 내용을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교육에 대한 경험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1)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 2) 모국어와 한국어 사이에서의 갈등, 3) 가치관의 차이로 남편과 대립, 4) 차별에 대한 두려

움, 5) 공감대를 가진 커뮤니티의 결핍, 6) 자녀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 7) 다문화 사회와 

정책에 대한 요구 등의 경험 유형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사회로 전환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구성

원들과 이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걸친 ‘다문화’에 대한 역사적･사회적･문

화적･정치적 논의 없이 ‘다문화’를 정책적 수단의 도구로 사용한 결과, 다문화에 대한 왜곡된 시선

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이 이주 어머니(migrant mother)로서 한국 사회의 저출

산･고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인구학적 대안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필

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의 이야기를 경청함으로써 사회적 인식과 태도가 전환된다면 타자에 대한 윤

리성이 실천될 것이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자녀, 교육, 이주, 어머니, 경험, 동남아시아, 타자

** 이 연구는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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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초국적 이

주(transnational migration)는 한국 사회를 다문화 사회로 전환시키고 있

다. 1990년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49,507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491,324명으로 10년 동안 약 10배의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2018년 기준으로 체류 외국인은 2,367,607명까지 증가하였다. 이중에서 결

혼이민자는 159,206명으로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계 포함 중국이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뒤를 이어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이 있

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 초국적 이주는 이주자들이 정주하고 있는 

지역과 국가, 이주해 온 지역 및 국가, 그리고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

다(Castle & Miller, 2003; 최병두, 2012). 이러한 현상 속에서 주류 사회로

부터 소외되고 타자화되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문화 구성원의 구체적

인 삶을 이해하고, 나아가 정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사

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59,206명 중에서 남성은 

26,815명인 16.8%인 반면, 여성은 132,392명으로 83.2%차지하고 있다(출

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19). 결혼이민자 중에서 남자에 비하여 여자의 비율

이 월등히 높은 것은 이주의 규모와 양적인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을 추월하는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 현상(Castle & Miller, 2003)

을 보여준다. 아시아 내에서 발견되는 이주의 여성화 현상은 선진국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진출로 인해 생겨난 사회적 재생산 영역의 공백을 채워주는 

‘이주노동자’와 국내 결혼시장의 수급불균형으로 부족해진 신부(bride)의 자

리를 대체하기 위한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노동

이주와 결혼이주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국가의 입장에서 

결혼이주여성은 노동이주여성과 법제도적으로 차별된 영역으로 편입된다는 

점에서 특수한 존재들로 여겨진다. 결혼이주여성은 더 이상 제한된 사회서비

스를 제공받는 단기 노동자가 아니라 한국인의 아내이자 어머니의 신분으로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게 될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은 크게 확대되어 

왔다. 특히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이 주요 가족 구성원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가족에 소속될 것을 바탕에 둔다. 

그래서 결혼이주여성은 이주 어머니(migrant mother)로서 한국 사회의 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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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고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인구학적 대안으로 나타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삶을 둘러싼 복합적이면서 다층적인 그들의 ‘이야기’는 

배제된 것이다.

이 논문은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녀 

교육에 대한 경험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

는 현상들을 비판적으로 해석하여 다문화 사회에서의 공존을 위한 고찰을 목

적으로 한다. 특히 귀화자의 비율이 높은 베트남 출신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하여 개인적 삶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정책과 다수인 정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제언하고자 한다.

실제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현실은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 및 사회 문화

적 맥락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제3세계 여성과 선

진국 남성의 이미지를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나눠 이들의 권력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Constable, 2005). 결혼이주여성에게 이주라는 선택은 불평

등과 착취, 차별의 경험보다는 가부장적인 사회와 전통적인 관습에서 벗어나 

자발적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 하고, 경제적으로 더 나

은 삶을 살거나 사회적 위치의 향상을 약속하는 유일한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다(Pessar & Mahler 2003; King & Christou 2011). 즉, 국경을 넘어 이

동하는 이주라는 행위 자체가 본국의 가부장적 결혼 체계에 대한 거부이자 반

항적 실천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듯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이주-여성’이라는 다층적인 

차원에서 생활세계를 경험하고 있으며, 각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현상은 특수

하고도 개별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주의 여성화 현상 속에서 한국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문화적 적응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예컨대,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

며, 이 지원은 한국에서의 기초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외

국인으로서 배운 한국어를 모국어(mother tongue)만큼 유창하게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어머니로서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자녀들과 소통해야 

하는 결혼이주여성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혼이주

여성을 직접 만나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인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은 

타자에 대한 윤리적 실천의 첫 걸음이다.

연구자가 자녀교육을 연구의 주제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전반적인 생활세계를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결혼이주여성들을 만나 인터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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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부분

의 여성들이 자녀의 교육이라고 답을 한 것이 동기가 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은 

자녀의 주요 양육자인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 받으며 자녀 교육에 보다 많

은 비중을 두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적

으로 고립된 상태로 인하여 전통적인 젠더 사회화를 강화하는 가족 내에 머물

며 특정한 젠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Wall & José, 2004; Polakow, 

2005).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자녀 교육은 사회･문화적 맥락뿐만 아니라 젠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자녀 교

육’을 중심으로 연구를 설계하여 다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심층 인터

뷰를 통해 그들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Ⅱ. 선행연구 고찰

결혼이주여성은 여러 가지 동기와 기대를 안고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하

는데, 일시적인 체류가 아닌 영구적인 거주 보장과 취업의 기회가 폭넓게 주어

진다는 점에서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여성에게 있어서 국제결혼은 

노동이주보다 훨씬 접근이 가능한 이주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김민경, 

2012). 이러한 이주여성은 한국인으로서 마땅한 의무와 혜택을 국가에서 부여

받는다는 점에서 결혼이주는 법제도적, 사회문화적으로 민족과 국민의 범주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이렇게 결혼이주가 결혼이주여성 자신과 그 자녀를 

포함하여 새로운 ‘국민’의 생산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은 국

가의 규제와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되었고 국가는 양질의 ‘국민’을 책임

진다는 명목으로 직접적인 규제와 관리의 당위성을 옹호하게 되었다(김지은, 

2007).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

가하고 확대되어 왔다. 특히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은 이주민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과 서비스에서 핵심적인 수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은 한국인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이주여

성을 대상화, 타자화하는 정책(김현미, 2010)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기도 한다. 미시적인 정책 차원에서는 이른바 다문화 가족의 출산과 양육･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주여성이 한국 가족에 

소속되어 기존의 가족 규범을 받아들일 것이라 전제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역할은 부계가족의 틀 안으로 국한되어 인식되면서 이주여성의 모성은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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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시각은 결혼

이주가 동반하는 새로운 문화적 복합성과 생물학적 출산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이주 어머니의 주체성과 시민성을 간과하였다(황정미, 2012). 따라서 결혼이

주여성을 둘러싼 권력관계의 역설적인 현상과 여성의 주체적 삶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과 연계된 젠더문제, 정치경제적 환경, 사회문화적 맥

락과 관계의 역동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주자들은 주류사회의 구성원과는 구별되는 ‘타자’로 인지된

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다문화’로 호명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이주여성들에 대한 ‘어머니’ 역할이나 경험을 둘러싼 담론도 이들의 

자녀가 ‘다문화’ 가정이기에 나온 결과라고 수용한다. 이러한 해석 뒤에는 문

화나 언어 문제로 이주여성들의 어머니 역할은 제한적이거나 열악하다는 전제

가 있다. 이주여성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도 그들을 도움이 필

요한 온정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 깔려 있다(이민경, 2015). 특히 결혼이주

여성의 생활세계를 적응 혹은 사회통합의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들을 본국과 이주국의 경계선에 위치하는 존재로 보는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주여성의 이동을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의 관점에서 고찰

한 이희영(2014)의 연구는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소속과 위치들을 다양한 행위

자들의 개입 속에서 재구성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노동이주가 원격 모성 또는 초국적 모성과 같은 어머니 노릇의 실천

을 만들어낸다면, 결혼이주는 종족 혹은 인종, 국민국가, 그리고 모성의 문화

적 차이 등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국제결혼은 국적과 국민국가 정체성

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의 결합이며, 종족 간 혹은 인종 간 결합일 뿐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지닌 개인의 결합이다. 또한 국제결혼이 국가 간 혹은 종족 간 

결합이라는 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은 다문화 가족의 모성 측면에서 이해

된다. 이러한 결혼은 사회, 정치 정책 수준에서 뿐 아니라 개인적 삶에서 젠더, 

인종, 문화 개념을 만들고 재구성하는 것을 포함한다(이은아, 2012). 소수집단

으로 이민자이자 혼종적인 자녀의 어머니로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들은 모국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하게 되지

만, 의사소통의 어려움, 모국문화에 대한 차별 등으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Koniak-Griffin et al., 2006). 이렇듯 어머니가 되는 것은 사회･문화적

인 영향을 받아 되어지는 것(becoming)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교육을 고찰하고 있는 연구들은 주로 여성들의 어머

니 역할과 이로 인한 어려움 등을 제시하면서 적응과 통합의 관점에 기초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고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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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연구들(강선자･손수민, 2011; 류진아, 2011; 이현주, 2013; 서미옥, 

2013; 팜티휀짱 외, 2014; 이현주･손승남, 2014; 서덕희, 2015)은 문화차이, 

문화접변, 한국사회의 편견 등이 자녀 교육의 어려움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교육에 미치는 변인을 탐구한 

연구들(연보라･김경근, 2009; 정명희, 2013; 박현선, 2014; 이엄지･이채원, 

2014)에서는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방식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들

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의 적응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 교육에 대하여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이상적 교육 기대가 실제로 교육지원활동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유진･오성배, 2013).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에 따른 자녀교육관에 관한 연구

(서덕희･오성배, 2012; 서미옥, 2013; 서덕희, 2015)에서는 학력에 따른 차

이는 ‘학구적 성향’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논하였다. 고학력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교육에 관심은 많으나, 교육활동에 직접 지원하는 면에서는 확신이 부족

하고 남편의 적극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서미

옥, 2013). 상대적으로 확대가족에서 생활하고 한국어쓰기능력에 강점이 지닌 

이주여성들이 학교 활동에 비교적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연보라･김경근, 

2013). 특히 서덕희(2015)의 연구는 세계화와 더불어 급변하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맥락 속에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성을 극복하고 모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존중과 함께 가족

중심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점차 결혼이

주여성의 자녀를 위한 이주여성 모국문화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모색하는 연구(김혜전, 2018)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의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를 탐구한 연구들(이민경･김경

근, 2010; 윤재희･유향선, 2011; 이채원 외, 2013)은 여성들의 행위자로서의 

주체성을 분석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초국적 모성을 분석한 황정미(2012)의 

연구에서는 이주여성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행위를 수동적인 어머니 역할수행

에서 벗어나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의미화하면서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수행하

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이민경(2015)의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다양

한 위치, 희망, 갈등 및 협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체성을 탐색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들을 연구참여자로 하여 그들의 자녀 교육을 중심으로 한 경험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탐색을 통해 

다문화 연구의 방법론적 반성과 비판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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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다. 선행연구들이 결혼이주여성을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인 시혜의 대상으

로 보거나 혹은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능동적 행위자로서 주체적 존재로 보는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면, 이 연구는 ‘이주자’이자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결혼

이주여성들의 경험을 탐구하여 그들의 양가적인 입장을 모두 직시하고자 하였

다. 이를 통해 우리 곁의 타자들과 함께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의 지향성을 강

조하고자 한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 방법 및 자료 수집

이 연구는 한국으로 결혼이민을 온 동남아시아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의 경험

에 대하여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결혼과 이주를 통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경험으로부터 만들어 내는 의미(Seidman, 

2006: 36)”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체화된 경험(lived expe-

rience)’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해석하여 그들의 삶과 생활세계를 이해하고

자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인간적 현상을 보다 풍부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원천이 될 경험적인 이야기 자료를 조사하

기 위한 방법”이며, 경험의 의미와 관련해 연구참여자와 “대화 관계를 발전시

키기 위한 주요한 수단(Van Manen, 1994: 94)”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특히 경험의 의미를 강조하는 이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삶의 의미를 맥락 속에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위해 

그들의 경험을 빌리는 것이다. 즉, 연구자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더 경

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Van Manen, 1994). 따라서 이주 어머니로서 결

혼이주여성들이 겪는 경험을 통해 그들의 생활세계와 삶을 이해하고자 하였

다.

자료의 수집 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이며, 심층 인터뷰 

시간은 120분 내외 소요 되었고, 개별적인 면담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모두 한국어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질문에서 어려운 한국어 어휘

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연구참여자의 자택 근처 카페나 

기관 센터의 휴게실 또는 상담실에서 진행하였다. 연구에 앞서 연구 윤리를 

위하여 IRB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모든 인터뷰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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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연구의 동의를 구하였다. 그리고 인터뷰를 마

친 뒤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소정의 사례금을 전달하였다.

질문은 결혼생활과 자녀관계에 관한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시작하고, 심층적

인 내용인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는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하였

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답변에 따라 세부적인 질문들과 확인 질문들을 추가적

으로 제시하여 보충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녹취하였고, 인터뷰가 종료된 후에

는 3일 내에 전사를 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의 현장감을 위

하여 메모를 병행하였다. 그리고 작성된 전사록인 문서화환 자료들을 탐독하

여 주제 의미를 파악하였다.

2. 연구참여자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가정에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경험이 있는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다. 연구자는 서울시, 고양시, 인천시의 결

혼이주여성 관련 기관의 협조를 구하여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한 후 해

당 연구에 적합한 연구참여자를 소개받았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로 만난 결혼

이주여성이 다른 연구참여자를 소개해 주는 방식의 눈덩이 표집법으로 연구참

여자를 섭외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총 12명으로,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베트

남에서 이주해 온 결혼이주여성들이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본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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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참여자 기본 정보

연구 

참여자
나이 출신국가

이주

년도

한국 내 

동거 가족

거주

지역
학력 직업

1 29세 캄보디아 2012
아들(8)

*이혼(2016년)
서울시

대학교 
재학중

번역가

2 30세 필리핀 2010
남편(50), 
아들(8)

경기도
고양시

고졸 가정주부

3 41세 필리핀 2000

아들(18), 
아들(15), 

딸(9)
*이혼(2013년)

서울시 대졸
영어학원 강사, 

코이카 강사

4 31세 태국 2011
남편(35), 

딸(8), 
아들(6)

서울시  대졸 통･번역사

5 45세 태국 2010
남편(48), 

딸(10)
서울시

대졸,
미국 
MBA 
취득

대학 강사

6 46세 태국 2011
남편(48), 

딸(15)
서울시 대졸 통･번역사

7 31세 베트남 2013
남편(50), 
아들(5)

경기도
고양시

중졸
가정주부

(식당에서 부업)

8 36세 베트남 2010

남편(46), 
아들(8), 
딸(7),

시아버지

인천시 초졸 가정주부

9 25세 베트남 2013
남편(47), 
아들(5), 

딸(2)
인천시 고졸

가정주부
(공장에서 부업)

10 30세 베트남 2009
남편(39), 

딸(9), 
아들(7)

인천시 중졸
가정주부

(공장에서 부업)

11 30세 베트남 2011
남편(55), 
아들(7)

인천시 고졸
가정주부

(공장에서 부업)

12 29세 베트남 2012
남편(40), 

딸(4)
인천시 고졸 가정주부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 여성들로 선정하였다. 한국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자

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 여성들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들의 거주지는 서울시, 고양시, 인천시이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만남의 장

소를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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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자녀들의 연령대는 다양하며, 연구참여자들의 학력1) 또한 차이

가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자부터 중학교 졸업자, 고등

학교 졸업자, 대학교 졸업자, 미국에서 유학하여 MBA를 취득한 자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주여성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모두 높게 나타났지만, 학력에 

따른 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은 차이가 있었다.

또한 한국에서 강사나 통번역사로 전문적인 직업 활동을 하는 연구참여자들

도 있고, 가정주부인 경우도 있다. 결혼을 하게 된 경로는 연애부터 소개, 그리

고 종교단체에 의한 만남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여

성 중에는 결혼중개소의 소개로 자신이 결혼한 것으로 인지한 여성은 없었다. 

총 12명 연구참여자 중에서 2명은 현재 이혼한 상태이며, 이혼한 경우에도 어

머니인 결혼이주여성이 자녀를 돌보고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결혼이주

여성들은 거주 지역의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녀교육 관련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혜 경험이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정부 차원의 자녀교육 지원 정책뿐

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한 자료는 Creswell(2007)이 제시한 자료 분석의 단계에 따라 분석하

였다. 우선, 전체 전사자료를 여러 차례 정독하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

고, 자녀교육과 연관된 구절이나 문장을 찾아 ‘의미 있는 진술’을 선정하여 표

시하였다. 선택된 진술들은 ‘수평화’ 단계를 거쳐 선정한 의미 있는 진술들을 

나열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목록화하고, 그것들을 ‘의미 단위’로 확장하여 형성

하고 이를 분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37개의 구성의미를 형성하고, 이를 

분류하여 7개의 주제로 구성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

하였다. 연구자가 분석한 주제들이 자녀교육의 현상을 모두 나타내는 것은 아

니지만, 경험에 대한 재구성과 해석을 통해 특정 주제에 대한 사례로 남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의 의의를 갖도록 하였다.

1) 학력은 단순히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도구적 지표일 뿐만 아니라 유희적이며 무상한 

학습에 참여하는 방식과 태도, 그리고 가정들을 체화하는 과정이다(서덕희･오성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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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교육 경험

연구에 참여한 모든 결혼이주여성성들은 공통적으로 자녀 교육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국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교육문제는 결혼이민자 가정에서도 중요한 

이슈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

다. 1)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 2) 모국어와 한국어 사이에서의 갈등, 3) 가치

관의 차이로 남편과 대립, 4) 차별에 대한 두려움, 5) 공감대를 가진 커뮤니티

의 결핍, 6) 자녀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 7) 다문화 사회와 정책에 대한 

요구 등의 경험 유형으로 나타났다.

1.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

결혼이주여성들의 학력과 무관하게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자녀 교육에 높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 개인차는 나타나지만, 교육에 대한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나타낸다. 학교 공부 이외에 과외 활동에도 적극적인 결혼이주

여성이 있는 반면, 오히려 남편의 교육열에 우려를 나타내는 여성도 있었다.

요즘은 자녀 교육에 가장 관심이 많아요. 아이들을 위해 잘 가르치면 좋겠어요. 제가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아이들은 엄마보다 공부 더 잘 하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8)

한국 와서 좋은 건 아이 교육이에요. 공부 많이 시키는 게 좋아요 여기는. 여러 교육 

받을 수 있고.. 공부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연구참여자 1)

첫째 아이는 학원을 많이 다니고. ‘눈높이’같은 학습지도 하고. 방문 선생님도 오시

고, 태권도도 하고. 둘째는 학습지는 안하고 그냥 태권도만 보냈어요. 근데 만약 수학

이 약하면 수학 보내야 되고. 지금 저학년이니깐 제가 할 수 있으면 가르쳐주고, 만약

에 고학년 하면 못 하잖아요. 그때는 보내야 되겠죠? (연구참여자 6)

저는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처럼 결혼했어요. 그럼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저희 가족들은 진짜 열심히 살아요. 남편은 돈 열심히 벌어요. 애들이 교

육을 받아야 하니까. 남편은 벌써부터 아이들 학원에 관심이 많아요. (...) 베트남에서

는 아이들이 많이 뛰어 놀아요. 전 아이들이 노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아요. (연구참여자 9)

연구참여자 중에는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자연에서 뛰어 놀던 어린 시절을 

그리며, 자신의 자녀도 놀이를 즐길 수 있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한국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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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에 적응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불안”

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어쩔 수 없이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베트남은 그냥 학교 가면은 다 끝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수영 배우고, 음악, 피아노 하고, 학원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불안

한 마음으로 더 막 시켰어요. 저도 매일 매일 학습지 매일 시켜요. 근데 애가 힘든가 

봐요. 어제는 애가 울었어요. 미안하기는 한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질까봐.. 

공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불안해요. 마음이 급해요. 다섯 살인데도. 근데 애한

테 너무 스트레스 주면 또 너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저도 알기는 하는데, 무슨 수가 

없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7)

아이들이 와서 그래요. “나는 엄마 돈 필요 없어요. 엄마 사랑 필요해요. 엄마 이해 필

요해요” 진짜 너무 감동해요. 사랑하고 이해받고 그러고 싶다고.. 엄마가 이해 안 했

대요. 나는 공부만 시키려고 하고. 아이들이 하기 싫은데 그렇게 시키니까. 저도 아이

들이 그냥 많이 경험하고, 재미있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 공부, 공부하니

까.. 마음이 아파. (연구참여자 2)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에 대한 애정은 모든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높

다. 특히 교육 문제에서 나타나는 교육열은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작용하는 경

쟁 구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경쟁 중심의 자녀교

육 문화 속에서 여성의 역할과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결혼

이주여성들은 한국의 자녀 중심 모성 규범 속에서 어머니가 되어 간다.

2. 모국어와 한국어 사이에서 오는 갈등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에 따른 스트레스가 매우 높

다. 남편이나 다른 시가족들과의 의사소통보다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모국어가 아닌 한국어를 사용하다 

보니 언어 발달 단계에 있는 자녀에게 어떻게 언어 교육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다. 모국어는 어머니의 언어라고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한국어 습득을 위하여 자신의 모국어를 자녀에게 전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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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초등학교 보내기 전에 걱정 많죠. 다른 또래보다는 말을 조금 늦게 트였어요. 

지금은 한국말도 제대로 못 읽어서 그게 조금 걱정이에요. (...) 제가 아이한테 베트남

어는 아예 안 했어요. 제가 베트남어 너무 많이 하면 아들이 한국말을 그냥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아이에게 베트남어 안 가르쳐요. 베트남어랑 한국말 계속 하면 또 

혹시 헷갈릴까봐요. (연구참여자 11)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애들 교육이 힘들죠. 태국어 가르쳐주면 애가 헷갈

릴까 봐 그냥 아이한테 태국어도 안 하고. 근데 제가 한국말도 잘 못 하니까 그냥 “밥 

먹어”, “이리와” 이렇게만 해요. (연구참여자 4)

언어습득이 시작되는 영유가 시기에 언어에 대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아이

들은 새로운 언어를 거부하거나 부정적이 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어를 사용하다가 아이들이 자라서 자신의 모국어를 하려 할 때 아이들의 거부

로 장벽에 부딪히기도 한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이 갖는 이중언어에 대

한 태도는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부모의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 언어적 

자극이 제한되게 된다. 어머니의 모국어에 관하여 자녀들은 궁극적으로 문해

력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어머니의 언어에 대한 거부감은 자녀들의 거부 

현상은 단지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자녀가 어머니의 

언어를 못함에 따라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렵

다. 이것은 부모-자녀 관계에도 영향을 끼친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들과 

자신의 모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자녀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언어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송채수, 2019)를 보면, 실제로 일반 가정

에 비해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이 언어 문제로 외국 출신 어머니를 무시하

거나 부끄러워하는 등 관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언어적 장벽과 한계

가 이주여성인 어머니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재와 부정적 관계성으로 이어

지는 현상을 야기하는 것이다.

한국말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애기들이 계속 “엄마 이게 뭐야 이게 뭐

야”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 설명 할 줄 모르겠는거에요. “엄마 때문에 나 답답해.” 이

러면 나는 마음 아파요.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둘째인 아들은 베트남 말 싫어해

요. (연구참여자 10)

근데 둘째 아이가 저한테 태국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태국말 하지 말라고. ‘가르

쳐 주지 마.’, ‘하지 마’라고 해요. 제가 ‘왜?’ 하면 자기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싫다

고 했어요. 그래서 안 가르쳐줘요. 더 커서 만약에 받아들이면 그때 좀 시작하는 게 더 

나은 거 같아요. 둘째가 그런 이유는 자기가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것 같고, 귀찮아서도 

그런가 봐요. (연구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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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출생 후 최초의 소통 도구로서 언어가 형성되는 시기

라는 점에서 일상생활, 특히 가정에서 영유아기의 이중언어 교육은 중요하다

(원인숙, 2012; 이승숙, 곽승주. 2013). 그러므로 이중언어에 대한 영유아기

에 긍정적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새로운 언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다.

작년에 우리 베트남에 가서 2개월 넘게 놀았어요. 애기 아직 어린이집 보내기 전에.. 

베트남에 갔어요. 애기들이 베트남어를 애기들은 말은 많이 듣고 왔더니 한국에 와서 

베트남어도 좀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고.. 지금은 한국말만 가능해요. 베

트남어도 같이 잘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연구참여자 12)

아이가 어렸을 때 집에서 저하고 있을 때도 한국말만 했어요. 일부러요. 제가 베트남

어 하면 아이가 한국말이 못 할까봐요. 한국말 모르면 친구들한테 놀림받을 거 같고.. 

그래서 그 땐 베트남어 한번도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제가 다문화센터 다니

는데 거기 선생님이 베트남어 해도 괜찮다고 해서 이제는 가르쳐요. 아이들이 베트남

어를 배우고 같이 하니까 제일 좋아요. 친정 엄마랑 통화할 때 아이들도 할머니한테 

베트남어로 인사해요(웃음). 애들이 베트남어 말하기 시작하고.. 베트남어 할 때 저

도 진짜 행복해요. (연구참여자 8)

한국 사회에서는 이중언어에 있어서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 영어와 같

은 주류 언어 사용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사용에는 호의적이지만, 

비주류 언어 사용 국가 출신의 모국어 사용에서는 낮은 지지율을 보인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자신의 모국어로 의사소통을 했을 때 결혼이주여성은 

“행복”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정서적 반응은 자녀에게도 전달될 것이다.

3. 가치관의 차이로 남편과 대립

언어로 인한 남편과의 갈등은 앞서 이야기했던, 이중언어와 관련이 깊다. 이

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부모 중 외국어 구사자가 있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개방적인 가정 환경에서 언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

일 때 가능하다. 자녀의 양육에서 어머니와 함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아

버지로서의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이 아내의 언어를 거부하거나 부정적이라면, 

가정에서 이중언어 환경이 조성되기 어렵고, 자녀에게도 어머니 언어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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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태국어는 못해요. 태국어도 못하고 태국 음식도 싫어해. 그런데 “왜 나랑 결혼

했어?”라고 물어보면, “당신을 사랑한 거지, 당신 나라를 사랑한 건 아니잖아”라고 

해요. (연구참여자 5)

저희 남편은 제가 아이들한테 베트남어로 말하는 거 반대해요. 근데 전 아이들에게 

베트남어 조금씩 해요. 아이들이 베트남어랑 한국어 하면 좋아요. (연구참여자 9)

한국의 아버지들 또한 상당히 높은 교육열이 가지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

은 남편의 교육에 대한 지도 방침으로 인하여 갈등을 빚기도 한다. 조금씩 천

천히 진행하는 타입인 아내와 선행학습으로 미리 앞서나가고자 하는 남편 사

이에서 대립이 발생하기도 한다.

아이 아빠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 때문에. 수학은 기본은 조금씩 조

금씩 배워야 하는데. 지금 중2인데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학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기다려 보자, 기다려 보자’ 했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저도 조금씩 걱정하곤 해요. (연구참여자 6)

아기 때문에 남편과 싸우기도 했어요. 아기 키우는 방법 때문에. 우리 서로 달라서. 내 

문화랑 남편 문화랑 달라서. 나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 ‘놀아. 놀아. 계속 

놀아’ 이렇게. ‘나중에 넌 크면 못 놀아’. 그런데 남편은 수학 학원, 무슨 학원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기가 안 가고 싶어 하고. (...) 남편은 교육에 욕심이 많아요. (연

구참여자 2)

교육관에 대한 온도차이로 인하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녀들과도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조율하고 합

의가 된 후, 자녀에게 교육을 시킬 때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부부가 서로 배려에요. 그리고 제 문화도 중요하잖아요. 저만 

와서 딱 받아들이고 싶지 않거든요. 남편이 옛날에 “왜 한국말 못해!” 하면서 엄청 욕

했어요. 자기는 영어 못하면서.. 국제결혼은 서로 이해해 줘야 해요. 왜냐면 나중에는 

아이들은 이 나라 엄마 나라도 가고 아빠 나라도 살고 이래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나

만 노력하니까.. 나만 역할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아빠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편이 배울 수 있는 문화는 단지 영어 배워서 영어로 대화하기가 아니에요. (연구참

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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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응의 과정에서 정주민에 비해 이주민이 더 적극적으로 적응에 참여

(Berry, 1997)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동화

(assimilation)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통합의 시작은 가정에서, 부부 

관계에서 시작된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이 아내에게 한국문화와 한국어

만을 강요하면서, 아내의 문화와 언어를 무시하거나 비하한다면, 여성의 자존

감은 물론, 자녀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4. 차별에 대한 두려움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이 외국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게다가 자신 때문에 자녀들이 학교에서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민감하게 생각한다.

내가 외국인이라서 혹시나 못하면 차별도 당할까봐. 제가 공부 못했지만 애가 잘 하

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아요. 그래야 차별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시켜요. 

그러면 신랑은 그거를 또 싫어해요. (연구참여자 7)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할까봐 제일 걱정되죠. 다문화가정이라고.

(연구참여자 10)

지금까지 다문화 때문에 문제 있다는 이야기 딸한테 들어본 적 없어요. 얘는 외모로

는 한국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티 안 나니까. 저도 학교에서 상담 있을 

때 안 가거든요. 다문화가정 때문에 문제 있을까 봐. (연구참여자 6)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어머니로서 학교를 방문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다. 설령 결혼이주여성이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활

동을 하려고 해도, 남편이 오히려 반대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이주여

성들이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힘들어 하게 된다. 차별이 두려

워서 학교 상담이나 활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부모’로서 양육효능감 저

하로 이어진다. 양육효능감이 낮을수록 점점 교육을 거부하고나 방임을 할 가

능성이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더 이상 ‘그림자’ 어머니가 아니라, 자녀의 양

육자로서 주도성을 가지고 자녀 교육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적 접근이 조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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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외국인 아이들 많아서 

외국인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경찰서 통해서 같이 활동했어요. 학교에서 경찰이랑 

연계해서. 저는 학교에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리는 게 부담스러워요. (연구참여

자 2)

가끔씩 학교에서 학부모 공개 수업 같은 거 있어요. 엄마들이 앞에서 수업하는 거예

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 아이들도 엄마 필요하잖아요. 엄마 

사랑받고 싶고. 아무래도 엄마 없으면 아이들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너는 불

편할 수도 있어. 너는 외국인이잖아”라고.. 우리 아들 반에서 나만 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모임은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한 것도 많고. 남편도 갈 필요

가 없다고 하니까. (연구참여자 2)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이주민 정체성을 드러낼수록 자녀의 정체성에 혼

란을 주거나 ‘혼혈’임을 드러내어 낙인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

서 한국인 어머니처럼 동화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지만, 가족이 자녀 교육에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 경쟁적인 교육 체계에 뛰어들어야 하는 한국에서 이들

의 어머니로서의 위상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황정미 2012). 하나의 가

족, 하나의 국민 국가에 소속되지 않는, 다양한 문화와 다중적 소속의 배경을 

지니는 결혼이주여성의 위치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문화적 다양성을 수

용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나타낸다.

제일 중요한 건, 다른 한국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

다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8)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같은 위치에서 평등하게 교

육을 받길 원한다. ‘다문화’라는 범주에서 자녀들을 위한 돌봄이 필요할 수 있

지만, 이것이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5. 공감대를 가진 커뮤니티의 결핍

연구참여자들 모두는 아이를 교육하면서 학부모 모임과 같은 커뮤니티를 형

성하길 원하지만 언어의 장벽으로 인하여 쉽게 적응하지 못하기도 하다. 한국 

여성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싶어도 같은 출신국가의 친구들만 사귀게 되는 현

실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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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친구들은 아직 없어요. 어린이집 엄마들하고 가끔 얘기는 하긴 하는데... 새로

운 친구로 사귀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은 아마 언어 때문인 것 같아요. 한국어 때문에. 

그래서 한국인 친구는 없고..베트남 사람만 있어요. (연구참여자 12)

누군가의 강제가 아닌 자의에 의해서 같은 출신국가의 여성들과의 만남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한국어 능력의 저하를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한

국인 여성들과 친해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점점 

줄어들기도 하다. 자녀 교육에서 어머니들의 네트워크는 자녀의 학업성취는 

물로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다양한 정보의 교류의 장이 오히려 이주

여성들에게는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만남이 되는 것의 주요한 원인은 언어이

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어 실력의 향상을 위해 같은 국가 출신과의 커뮤니티

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반면 한국어 실력의 부족함 때문에 한국 여성들과의 

커뮤니티에도 참여하지 못한다고 한다.

태국 친구들은 아예 안 만났어요. 그 동네에는 어떤 한 언니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이

사 멀리 이사했기 때문에. 저 만약에 태국사람 만나면 태국말 해야 되잖아요? 한국말

도 안 늘고. 그것도 이유고, 저도 성격이 그렇고. 사람 많이 있으면 좀 불편해요. 같은 

고향 사람이어도. (연구참여자 4)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통로가 좁다보니, 대부분

의 학교관련 일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이 

반복될수록 결혼이주여성은 더욱 자녀의 교육문제에 있어서 주도적인 입장이 

아닌, 수동적인 입장에 처할 수 있다.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갔잖아요. 초등학교 서류는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다 남편이 

해 주고. 남편한테 이거 뭐라고 한 건지 알려달라고 하고. (연구참여자 2)

그러나 자신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머니로서 

자녀의 교육문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주류 집단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연

구참여자도 있다.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다가간 경우이다. 이

때 사용된 것이 “영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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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엄마들이 문제로 하는 거는 교육이랑 아이가 어떻게 생활 잘 적응하는지. 친구

들이랑. 그럼 엄마 먼저 해야지. 엄마도 친구 만나야지. 저는 특히 제가 친구 엄마들이 

좋아하는 거, 제가 영어 할 수 있다. 가끔 엄마들도 영어 학습 받는 것처럼 저랑 같이 

이야기하고. 제가 또 영어는 어떻게 잘 공부하는지 또 정보 알려드리고, 자기고 또 한

국에서 학원 어떤 게 좋은 건지 알려주기도 해요. (연구참여자 5)

공통의 관심사인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연구참여자는 한국 여성들과 이

를 매개로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중에서는 영어 이외에 자신

의 모국어를 가르치면서 주류 사회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를 통해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언어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이 소극적

이며, 영어에 교육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알 수 있다.

당연히 누구나 다른 나라 살면 힘들어요. 힘들지만 제가 멘토링 봉사 해봤거든요. 먼

저 다른 사람 도움을 받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공부해야지. 언어. 그 나라 언어 공부하

고, 언어를 알 수 있으면 길이 나와요.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중에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확장해 나가는 경우도 

있다. 봉사활동은 “정부와 시장과 분리된 제3영역(the third sector)에서 조

직되었고, 비영리적이며 자발적인 조직과 관련(Dover, 2010: 238)”된다. 이

러한 봉사활동은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자원

이라는 인식으로 정부, 학교기관 등에서 제도적인 지원을 확장하거나직접적으

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Haski-Leventhal, 2009). 결혼이

주여성이 봉사활동을 통하여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함으로써 ‘시혜의 

대상’이라는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

티로 인하여 정주민과 이주민의 경계가 없는 여성 사이의 연대(solidarity)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주체적 여성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이 바로 설 때 자녀 

교육에서도 자신의 교육관을 정립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6. 자녀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 교육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

육을 제시하였다. 현실적으로 이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목소

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여 교육적 정책이 변화한다면 더욱 전문적이며 실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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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을 너무 못 읽어서 지금 선생님 신청하긴 했는데 거기선 선생님 부족한가봐요. 순

서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아마도 내년도 못할걸? 사람이 너무 많이 신청했어

요. 대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많은 선생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토요일만 선

생님이 와서 우리 아이들 한국말 가르쳐주고 공부하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11)

토요일에 애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진짜 좋겠어요. 한글도 배우고 애

들도. 저희 외국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방문해서 돌봐주는 서비스 좀 더 해줬으면 좋

겠어요. 지금은 없어요. 저희 그 심정 말 할 수 없어요. 선생님이 집에 와서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잠깐 돌봐주기도 하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진짜 필요해요. (연구참여자 9)

사실 엄마가 가르쳐 주는 것도 좋지만. 전문적으로 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한 베트남어 교실 같은 게 없어서 아쉬워요 (연구참여자 12)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 중에는 언어 능력이 부진한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학생을 도와줄 수 있는 교사들이 부족

하여 학생들이 대기를 많이 한다. 또한 자녀가 어린 경우, 결혼이주여성들은 

방문 교사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다. 교육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인 교사사의 지도를 통해 자신의 교

육 방침을 정립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터에

서 여성들의 모국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원하기도 하였다. 언어교육은 어

머니인 여성들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자녀에게 자신의 모국어를 가르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은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

다문화 아이들이 웹사이트 들어가서 자기 엄마나라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 있

어요. 다른 언어. 몽골, 태국, 베트남 이런 말들이 녹음되어 있어요. 유로 프로그램이

에요. 동화책을 엄마나라, 열두개 나라 언어로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매년 있어요. 다

문화센터에. 모국어로 동화책 읽어주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지금 딸이 듣고 있고

요. 다른 아이들도 듣고. 다문화 엄마들이 입소문 주고. 추천도 하시고. 웹사이트 있

고, 웹사이트 들어가면 뭐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애는 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

고, 한국어도 하고 지금 그래요. (연구참여자 5)

교육부에서는 2006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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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2009년 ‘이중언어강사 양성 배치 사업’을 통해 이중언어 교육을 확대해나

가고 있다2).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의 자녀 이중언어 

수준은 10%도 안 된다.(원진숙, 2014).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다양한 언어에 대

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동화책 모국어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효과

를 보여준다. 이러한 언어적 환경이 조성되고, 가정과 학교에서 한국어 외에 

어머니 출신 국가의 언어를 접할 수 있게 교육적인 지원을 뒷받침된다면,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아이들이 증가할 것이다.

결혼이민자가정의 자녀를 위한 언어 정책은 기존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점차 어머니 모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자녀의 학교 교육을 위해 한국

어 교육을 더 강조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 이중언어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체계

적인 언어발달이 필요하지만, 이들의 지원이 한시적이거나 대상 연령에 있어

서도 제한이 있어 언어발달에 따른 체계적인 이중언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었다(이승숙, 2015). 이에 정부에서는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지원

을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중언어 관련 정책

은 크게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의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217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중언어교육 환경 조성 사업’3)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2018)의 이중언어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이중언어학습

을 장려하기 위한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를 개편하고, 글로벌브릿지 사업

을 통해 우수한 다문화 학생 발굴하여 교육하며, 방과후 학교 또는 창의적 체

험활동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교재를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중언어교육에 대하여 결혼이주여성과 

가족 구성원들의 인식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2)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부는 2009년부터 결혼이주여성 중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이중언어교사를 양성하고 초･중등학교에 배

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010년부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확대되었고, 이

중언어 교수제도는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체계적인 교육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중언어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확대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

교육적이고 비효율적인 상황에 따른 많은 문제들이 있다(호티롱안, 2018).

3) 이중언어 환경 조성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중언어 사용이 가능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

는 사업이다(여성가족부, 2017).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120명의 이중언어 코치

가 센터에 배치되어 있고, 사업영역으로는 이중언어 부모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

그램,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 가족코칭 등 이중언어 코치 1인당 20개 가정을 10시간씩 

운영하고 있다(장흔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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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문화 사회와 정책에 대한 요구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 이후, 다문화정책, 이주민지원 관련 연

구와 활동들은 급속히 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은 대부분 이주민의 

한국문화와 한국어 교육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서는 어느 한쪽의 적응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이주민뿐만 아니라 정주민도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결혼이주여

성과 그의 가족 구성원이 함께 관련 교육을 받는 것은 상호적 이해와 소통을 

위해 의미가 있다. 즉, 상호문화적인 관계 속에서 타자가 나와 같은 주체임을 

존중할 수 있는 성찰이 담긴 교육과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상호문화교육

(intercultural education)은 이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상호문

화교육은 인간이 경험하는 생활세계에서 교육학적 원리들이 설정된다. 생활과

의 밀접함, 자기 활동성, 자발성, 언어적･문화적 차이, 역동성을 포함한다. 그

러므로 상호문화교육의 참여자는 특정한 ‘꼬리표’가 붙은 집단이 아닌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다(최승은, 2015).

예전에 00으로 통역하러 갔는데 어떤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랑 교육받으러 같이 왔

더라구요. 너무 좋잖아요. (...) 엄마인 제가 집안에서 바로 서야 아이들과 좋은 관계

로 지낼 수 있죠. (연구참여자 3)

우리는 부모 교육도 많이 받고, 아이들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시어머니하고 남편

과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방법을 배워야 해요. 함께 이해해야 해요. (연

구참여자 2)

이제는 ‘다문화’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라

는 표현은 수사적 의미에 머물 뿐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정책 패러

다임의 전환은 나타나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이 용어가 의미와 맥락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유행어처럼 확산됨으로써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반성도 있다(황정미, 2010).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들과 자녀들이 특정한 범

주로 구별되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다문화 가정이라고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정 있는데 왜 다문화라고 이름 붙

이는지. 가족이 가족이지. 왜 그렇게 붙여야 되는지.. 맘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자꾸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나..(연구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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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 학교에서 다문화, 다문화 하니까 속상하다고. 그런데 제가 봐도, 정부에서도 

맨날 다문화, 다문화 하는데. 무슨 지원해야 되고, 우리가 도와줘야 하고, 우리가 예

산 이만큼 마련했는데, 근데, 사실 한국인 입장에서 본다면 ‘왜 맨날 다문화 도와줘야 

해?’ 그리고 그렇게 맨날 다문화 도와주니까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내가 다문화니까 

도움 받아야 된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다문화인데 무슨 혜택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거 좋은 방식 아니잖아요. 왜 다문화라고 장학금 줘야 해? 왜 다문

화라고 지원금 줘야 해?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 가족 뭐가 문제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니까, 다문화가정이라고 도와주는 거 아니고, 그냥 한 국민으로서 도와주는 건

데. 그런데 맨날 다문화, 다문화 하니까 좀 그래요. 다문화라는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문화’라고 호명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

다. 개별성이 사라진 하나의 집단으로써 다문화라는 용어가 왜곡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지원 정책 차원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이주 어머니’로서 

출산하는 ‘몸’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편협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이들의 유

동적 정체성과 초국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 부계 가족 

안에만 소속된 여성이 아니라, 모국의 가족과 한국의 가족을 연결하는 위치에

도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공적 담론이 단지 한국 

‘가족의 재생산’으로 국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혼이주여성은 다양한 

문화를 가로지르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국경을 넘는 초국적인 가족 

관계 사이에서 협상과 선택을 한다.

한국 비자 받을 때 한국어 능력 보는 거는 법무부 정책이고. 그런데 법무부는 법무부 

따로 운영하고, 여가부는 여가부 따로 운영하고. 어떨 때 보면 경쟁 좀 하기도 하고, 

서로 그 돕고 합치지 않고, 자기는 자기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운영하니까 더 문제인

거 같고. 사실 양쪽 어떻게든 이 사람들 잘 살게 하려면 일단 한국어 시켜야 하고. 사

실 식구들끼리 의사소통 가장 중요하잖아요. (연구참여자 6)

제가 바쁘고 그래서 아이 가르쳐줄 시간이 없는데, 여기서 많이 그런 교육을 대신해

주니깐 좋아요.. 또 안전하니 좋죠. 이 안에 있으면. 아이 아팠을 때도 여기 있는 다 직

원한테 고마워요. 남편 대신이에요, 여기. 의지가 되는 거예요. 지원받고. 큰 뭔가를 

내가 받고 있는 거구나. (연구참여자 1)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상담이 꼭 필요해요. 결혼이민자분들이 센터에 연락했을 때, 사

실 우리에게 뭘 도와달라고 하는 것보다, 자기 이야기 들어줄 사람 필요하거든요. 왜

냐하면 이분들이 고향의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 안 해요. 부모님 걱정하니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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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도움이 안 되고 걱정만 시키고. 그리고 여기 말 통하는 사람 별로 없고. 누구라도 

자기 이야기 들어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상담은 꼭 필요하

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6)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복지와 상담은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이다. 특히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은 상담을 통해 하

나의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이

주여성의 현황에 적합한 전문적인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다문화 사회에서 진

정한 공존은 소수 혹은 비주류 문화를 이해하고 타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

리고 책임의식과 윤리적 실천에서 출발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교육에 대한 경험을 정리하면, 각 주제별 

경험의 의미를 도출하여 7개의 주제로 정리하면,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교육 경험 주제와 구성의미

주제 구성의미

1.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

∙ 자녀 교육에 가장 관심이 많음
∙ 아이들은 교육을 좋은 교육을 받아야함
∙ 공부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제일 좋음
∙ 불안한 마음으로 자녀에게 공부를 많이 시킴
∙ 공부에 대한 과도한 경쟁으로 마음이 아픔

2. 모국어와 한국어 사이에서의 갈등

∙ 베트남어 많이 하면 아들이 한국어를 못 할 것 같아 
아이에게 사용하지 않음

∙ 태국어 가르쳐주면 아이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
하여 가르치지 않음

∙ 아들이 베트남어를 싫어함
∙ 태국어를 사용하면 아들이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게 함 
∙ 아이들이 베트남어도 한국어와 같이 잘하면 더 좋을 것 

같음
∙ 아이들과 베트남어 행복함

3. 가치관의 차이로 남편과 대립

∙ 남편이 태국어도 못하고 태국 음식도 싫어함 
∙ 남편은 아이들한테 베트남어로 말하는 거 반대
∙ 수학 학원 문제로 남편과 갈등
∙ 아기 키우는 방법 때문에 남편과 다툼
∙ 부부 간의 서로에 대한 배려가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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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위와 같은 심층 인터뷰 결과와 주제 분류에 의해 결혼이주여성들

의 자녀교육에 관한 경험을 통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첫째, 결혼이주여성들은 보편적 어머니들과 같이 자녀 교육에 가장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있다. 흔히 타자라고 상정하는 소수자들도 동일한 정서를 가진다. 

보편성과 특수성, 일반성과 개별성이라는 양면적 특성이 타자에게 나타난다. 

이러한 의미에서 결혼이주여성들과 자녀들을 ‘특별하게’ 대하는 것은 한국 사

회에서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민감한 상호문화적 감수성(intercultural 

sensitivity)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보편주의로 모든 것을 강요할 

수도 없고, 상대주의로 모든 것을 용납할 수도 없다. 헌팅턴(Huntington, S. 

2016: 533)은 인간사회는 인간적이므로 보편적이고, 사회적이므로 특수하다

고 하면서, 현실의 딜레마에서 필요한 절충안으로 “문화적 공존을 누리기 위

해서는 언뜻 보면 보편적인 듯한 한 문명의 특성을 부각시키기보다는 대부분

의 문명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하였다. 사회의 지원은 이러한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면서도 인간의 존엄

성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제 구성의미

4. 차별에 대한 두려움

∙ 외국인이라서 차별 당할까봐 두려움
∙ 다문화가정이라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할까봐 걱정
∙ 학교에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리는 게 부담
∙ 학교 모임은 불편한 것도 많고. 남편도 갈 필요가 없다고 

함
∙ 다른 한국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교육을 받

기를 원함

5. 공감대를 가진 커뮤니티의 결핍

∙ 언어 때문에 한국인 친구들은 아직 없음.
∙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태국 친구들을 만나지 않음
∙ 학교 서류는 이해할 수 없어서 모두 남편 몫
∙ 엄마도 친구를 만나서 교류가 필요함
∙ 멘토링 봉사 활동

6. 자녀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

∙ 자녀 교육을 위한 교육 전문가의 부족
∙ 한글과 돌봄을 위한 방문 서비스 필요
∙ 베트남어 교실과 같은 아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언어

교육 프로그램 필요
∙ 다문화교육 관련 웹사이트를 통한 다양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7. 다문화 사회와 정책에 대한 요구

∙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받는 교육 필요
∙ 부부가 함께 받는 부모 교육 필요
∙ ‘다문화’ 가정이라고 호명되는 것에 대한 거부
∙ 다문화사회에서의 역차별 우려
∙ 법무부와 여가부의 체계적인 정책 
∙ 복지를 통한 안전한 삶의 보장
∙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102 여성연구

둘째,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모국어와 한국어 사이에서 언어 교육에서 

갈등을 한다. 모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면, 자녀의 한국어 습득이 지체될 것으로 

우려하여 한국어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한국어를 외국어로써 배우

고 있는 과정에 있는 어머니가 부족한 한국어만 아이에게 사용하게 되면, 언어

적 소통뿐만 아니라 정서적 소통에서도 장벽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남편이 

아내의 언어에 대한 존중이 수반되지 않으면, 자녀도 해당 언어에 대하여 폐쇄

적이고 부정적이게 된다.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중언어에 대한 더욱 폭넓은 이해와 교육의 확

대, 그리고 지원이 요구되며,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에서도 전문적이고 체

계적인 이중언어교육이 더욱 절실하다. 그리고 교육정책과 프로그램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속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문화’라는 불리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오히려 다문화라는 호명으로 인하여 더욱 자신들이 분리되고 차별화 

되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다문화 가족’이라는 수

사적 표현 대신 ‘이주민 가족’이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자는 주장도 대두

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범주화가 아니라, 타자를 우리 사

회의 동등한 구성으로 받아들이는가의 여부이다. 사회 전반에서 다문화에 대

한 역사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논의 없이 ‘다문화’를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

한 결과, 다문화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들을 ‘다문화’

라고 부르지 말아달라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주민과 이주민 사

이에 상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집단과 집단의 만남이 

아닌, 개인과 개인인 타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레비

나스(Levinas, E. 1996)에 의하면, 타자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타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한다. 결혼이주여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함으로써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고, 정책의 방향이 변한다면 타

자에 대한 윤리성이 실천되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은 사회에서 구별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원과 도움을 필요로도 한다. 소수자들이 갖는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 결혼이

주여성은 ‘모순적 타자’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이 모순적 

타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필연적으로 타

자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사회는 다양한 차원의 이질성

들이 상호교차하는 사회적 공간인 접촉지대(contact zone)’(Pratt, 1991)라

는 의미에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장이 된다. 이 접촉지대는 배제와 포섭, 충

돌과 소통, 갈등과 공존의 역동성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이렇듯 이주여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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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착지로써 자신의 공간을 ‘재영토화(reterritorialisation)’(들뢰즈, 

질･가타리, 펠릭스, 2001)하여 이주가 제공하는 삶 속에서 새로운 위치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어떠

한 위치에서 사회와 가족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주요 관심사인 자녀 

교육의 문제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이해하는 것은 타자를 수용하고 환

대하는 첫 걸음일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디아스포라적 공간, 초국적 가족관계, 상호문화적 삶의 의미들이 담겨 있다.

경청은 수동적 행동이 아니다. 특별한 능동성이 경청의 특성이다. 이를 위해

서는 우선 타자를 환영해야 하고, 타자의 다름을 긍정해야 한다(한병철, 

2017). 이러한 타자에 대한 윤리성은 집단으로서의 인류에 대한 접근보다는 

개별적 존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렌트(Arendt, H. 1996)가 말했듯이,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인류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인간이며, 우리의 윤리는 

인간 존재에 대한 책임에서 시작된다.

결혼이주여성의 삶 속에서 ‘젠더’라는 요소는 여성들에게 억압과 소외를 가

져다주는 불평등한 구조이자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실천을 가능하게도 하는 긍정적 기능도 수행한다(김경민, 2018). 따라

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교육 경험은 젠더 연구, 이주 연구, 그리고 가족 연구 

등의 교차적 위치에 있다. 이를 토대로 이주여성들의 삶을 재해석하고, 언어화

하여 이론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 투고일：2019년 4월 30일  ■ 심사일：2019년 6월 3일  ■ 수정일：2019년 6월 13일  ■ 게재확정일：2019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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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ducational Experience for Children as a 

Migrant Mother: focused on the Married 

Immigrant Women from Southeast Asia

Seungeun Choi*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married immigrant 

women and their children’s education with the greatest intere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aning of experiences in marriage 

immigrant women through their stories and to explore coexistence in 

multicultural society. In particular, it conducts qualitative research 

focusing on Southeast Asian marriage immigrant women, especially those 

from Vietnam who have a high percentage of naturalized persons, to 

understand their personal lives in depth and to understand the policies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social minorities and weak people, I would 

like to suggest the transition of social awareness.

For the study, twelve married immigrant women from Cambodia, 

Thailand, the Philippines and Vietnam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aspiration for children’s education, 2) conflicts between 

mother tongue and Korean, 3) opposition with husbands due to differences 

in values, 4) fear of discrimination, 5) lack of community, 6) needs for 

professional education for children, 7) social policy for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Korean society that has been transformed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members and their education are essential. However, 

as a result of using multiculturalism as a policy tool without the historical,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debate on multiculturalism throughout 

society, there has been a distorted perspective on multiculturalism. It is 

necessary to have a critical view of marriage migrant women as migrant 

mothers as a sort of demographic alternative for resolving the low fertility 

and aging phenomenon of Korean society. If the social awareness and 

attitude are changed by listening to the story of married immigrant women, 

the ethics of others will be practiced.

 * Research Professor, Inh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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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직장여성의 가족관련 가치관이 일-가정 

양립 갈등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

: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성정혜*･김춘경**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기혼 직장여성의 가족관련 가치관과 일-가정 양립 갈등, 우울 간 종단매개효과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정책

연구원(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에서 수행한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의 4차, 5차, 6차년도 종단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서 초기값을 중심으로 기혼 직장여성의 가족역할 가치관은 일-가정 

양립 갈등을 매개로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부양 가치관은 일-가정 

양립 갈등을 매개로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

서 기혼 직장여성의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 상호 간 종단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혼 직장여성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및 상담 개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

며, 일-가정 양립 갈등과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가족관련 가치관, 일-가정 양립 갈등, 우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 제1저자: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외래교수 (sjhye@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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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화에 따른 사회적 분

위기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통계청(2017)에서 실

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1년 

49.7%, 2013년 50.2%, 2015년 51.8%, 2017년 52.7%로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들은 세밀함과 창의성 등을 내세워 여러 분야

의 중요한 사회적 지위에 자리하고 있어 여성인력의 필요성 및 중요성은 사회 

곳곳에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단순히 한 가정의 소득수준

을 높이는 데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직장여성 중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45.3%로 직장여성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7). 이러한 문제는 기혼의 직장여성들을 대

상으로 그들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

며,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양적으로 기혼여성 인력의 꾸준한 노동참여 및 질적

으로 높은 수준의 노동참여를 이끌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김선아･박

성민, 2018).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생애주기 과정에서 겪는 취업

과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과 같은 급격한 변화는 높은 정신장애 유병률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2018)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성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남성 27.0%, 여성, 28.8%였고, 우울

감은 남성 9.7%, 여성 16.8%로 스트레스와 우울감 모두 여성에게서 더욱 높

게 나타났다. 특히 기혼 직장여성의 경우 우울증이나 만성피로를 더욱 자주 

경험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성인기 여성의 발달과제로서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함에 따라 겪게 되는 이중부담이 주원인으로 기혼 직장여성의 정신건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안윤숙 외, 2016). 이러한 우울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심리적 증상인 동시에 약물남용, 알코올중독, 사회적 고

립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여 심각한 경우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

한 증상이다(유지연･황혜정, 2017). 하지만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기혼 직장여성이 

직장과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느끼는 정신적인 어려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혼 직장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혼 직장여성의 가족관련 가치관이 일-가정 양립 갈등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  113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과 직장을 오가며 보내는 기혼 직장여성들에

게는 두 영역에서의 경험이 전체 삶의 만족도와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직장과 가정 두 영역에서의 활동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서로 독립

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개인적 차원에서는 제한된 개인의 시간과 역량을 

두 영역에 분배해야 하고, 직장에서의 경험이나 만족이 가정에서의 활동에 영

향을 미치며, 역으로도 가능하므로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로 보아야 한다

(Clark, 2000). 노동부(2017)의 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 근로자의 가장 어려

운 점으로 59.8%가 육아부담이라고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노동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여성이 직장생활을 계속하면서 육아를 비롯한 가정생활을 함

께 영위하는 것에 따르는 갈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가정 양립 갈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정서적･정신적 자원들을 

직장과 가정이라는 두 영역에서 조화롭게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되는 역

할 간의 갈등을 의미하는 것으로(Reppetti, Matthews, & Waldron, 1989), 

일과 가정의 양립 갈등을 경험하는 개인은 직장에서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배

우자 및 부모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Ernst Kossek & Ozek, 1998). 

Pavalko와 Mossakowsik, Hamilton(2003)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로 인해 여성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Lazarus와 Folkman(1991)의 상호거래적 이론에 따르면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 간 갈등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개인의 안녕에 위협을 가함으로써 우울

이나 불안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직장과 가정 간의 이중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의사결정과 행동은 개인이 가지는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가치관은 

명확하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의사결정

과 행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성의 일-가정 양립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 된다(손영미･박정열, 2015). 전통적으로 남성은 일, 여

성은 가정의 주된 책임자라는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역할분담이 사회화된 

환경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경제 참여를 요구

하게 됨으로써 여성이 가지는 가정 내에서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일-가정 

양립 갈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크고 중요해졌다(Kirchmeyer, 2006). 가

족 내 역할 가치관은 가족 내에서 여성과 남성이 맡는 역할에 대한 평등을 추

구하고자 하는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김은경과 심준섭(2016)의 연구에서 

전통적 부부역할관과 개인주의적 결혼관 간의 내면적 충돌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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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혼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자녀부양에 대한 책임을 충족

시킬 수 있으므로 이들의 주된 역할인 가정생활에 충실할 수 있다(박경환, 

2012). 자녀부양 가치관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인식

하는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맞벌이 여성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업무에 몰

입하면 경력이 향상되어 미래소득이 증가되면서 자녀에게 경제적 지지를 제공

함으로써 자녀부양에 대한 책임감이 향상되어 직장영역과 가정영역 사이에서 

긍정적인 전이가 나타날 수 있다(곽현주･최은영, 2014). 장영은 외(2011)의 

연구에서는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부터 오는 만족감이 일과 

가정 간의 균형을 이루게 해준다고 하였다.

육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여성에게 주어짐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돌봄과 

가정 내에서의 가사노동을 주로 담당하는 현실에서 자녀양육과 자녀부양에 대

한 가치관은 여성의 우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최하영･이소민･이호택, 

2017). 호윤정과 오영아, 이명선(2015)의 연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기혼여성

의 경우 가정 내에서 자신에게 부과되는 과중한 가사 역할에 대한 이중부담과 

남편과의 가사분담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이 우울이나 불안을 야기한다는 연

구결과는 기혼의 직장여성이 가지고 있는 가정 내에서의 역할과 자녀부양에 

대한 가치관이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

인이 가지는 가족 내에서 역할의 인식에 대한 가치관과 자녀부양 인식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볼 것이다.

종합하자면, 일-가정 양립 갈등은 기혼 직장여성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고, 여성의 

가족 관련 가치관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일-가정 양립 갈등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현대사회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게 되면서 여

성이 가지는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직장여성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횡단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잠재

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직장여성의 가치관과 일-가정 양립 

갈등, 우울의 변화를 살펴보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개인 

내적인 측면의 우울과 개인 외적인 측면인 갈등이 서로 상호 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양진희(2016)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가정 

양립 갈등과 직장여성의 우울이 상호 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자

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해서 특정한 처치가 그 이후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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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적으로 측정된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할 수 있으며,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서는 상호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과정에

서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의 이전 상태를 통제한 후에도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는 점(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에서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변인 간 관

계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 직장여성의 가족 내 역할 가치관과 자녀부양 가치관의 초기치･
변화율과 우울의 초기치･변화율 간 관계에서 일-가정 양립 갈등의 초기치･변

화율의 종단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기혼 직장여성의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 간의 종단매개효과는 어

떠한가?

[그림 1] 연구문제 1에 대한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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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문제 2에 대한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가족패널조사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에서 수집된 자료

를 활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007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 여성 9,997명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여 현재 6차년도

(2016)까지 수집된 자료로써, 다른 자료들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를 산출

함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혼인상태가 기혼인 여성 2,307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들 

중 4차(2012년), 5차(2014년), 6차(2016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2012년) N(%)

연령

20대 23(10.0)

30대 361(15.6)

40대 809(35.1)

50대 689(29.9)

60대 425(18.4)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63(24.4)

중학교 졸업 339(14.7)

고등학교 졸업 794(34.4)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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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 접근을 통한 변인들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여

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여성가족패널자료 중 가족관련 가치관(가족 내 역할 

가치관, 자녀부양 가치관)과 일-가정 양립 갈등, 우울에 대하여 측정한 4차

(2012), 5차(2014), 6차(2016)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먼저 우울을 측정

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한 CES-D의 축약본인 CES-D10을 활용하

였다. 이 척도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 느끼고 행동한 것과 

관련하여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도무지 무엇

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등과 같이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번(비교적 잘 지냈다)과 8번(큰 불만없이 생활했다) 문항을 역문항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 갈

등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주제로 개발한 척도

로, ‘자녀 양육 부담으로 인해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다.’, ‘집안일이 

많아서 직장 일을 할 때도 힘들 때가 많다.’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

생활에 지장을 준다.’ 등과 같이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일-가정 양립 갈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가족관련 가치관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가족 내 역할 가치관은 ‘여성도 직장을 다녀야 부

부관계가 평등하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한다.’ 등과 같이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5번(수입은 각자 관리한다)과 6번(공동명의로 한

구분(2012년) N(%)

대학교 졸업 575(25.0)

대학원 졸업 35(1.5)

일자리 종류 지위

관리자 10(0.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88(16.8)

사무 종사자 197(8.5)

서비스 종사자 357(15.5)

판매 종사자 362(15.7)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602(26.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89(3.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67(2.9)

단순노무 종사자 235(10.2)

전체 2,30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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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항이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인식보다는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 총 4문항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내 역할의 평등함에 대한 가치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녀부양 가치관은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 중 가족부양 인식 관련 가치관 문항 중 노부모의 부양

과 관련된 4번을 제외하고 ‘자녀의 등록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녀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여야 한다.’ 등과 같이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자녀부양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시점에 따른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표 2>와 같다.그 결과, 각각의 변인들에 대한 측정도구

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관되게 측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차 5차 6차

가족관련
가치관

가족 내 역할 .664 .678 .705

자녀부양 .752 .802 .790

일-가정 양립 갈등 .827 .838 .920

우울 .877 .858 .852

<표 2> 시점에 따른 변인별 신뢰도

3. 자료분석

직장여성의 가족 내 역할 가치관 및 자녀부양 가치관과 일-가정 양립 갈등, 

우울 간 시간적 흐름에 따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변화에 있어서 개인차

의 유의미한 정도와 각 변수에서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방

법으로,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각 변수

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을 개발하고 모형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할 수 있다

(Duncan & Duncan, 2004).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변인들의 측정오차를 

통제한 상태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이후 시

점의 값을 이전 시점의 값으로부터 예측하여 얻어진 자기회귀계수와 한 변인

의 이후 시점의 값을 다른 변인의 이전 시점의 값으로부터 예측하여 얻어진 

교차지연계수로 이루어져 있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

식 모형 분석 통계프로그램인 AMOS 18.0을 사용하였으며,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추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FIML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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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자료를 제거하지 않으면서 모든 자료의 케이스에 대한 우도를 계산하여 모

수를 추정하는 것이 장점으로, 한 변수의 결측 여부가 다른 변수의 값에 의해 

결정되거나 결측치가 무선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보다 정확하게 미지수를 측정

한다(Arbuckle, Marcoulides, & Schumacker, 1996). 모형의 적합도를 평

가하기 위해  검증과 적합도 지수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다. 또한 

종단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붓스트랩(Bootstrap)

을 활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요인별 시간 추이에 따른 변화

본 연구에서는 직장여성의 가족 내 역할 가치관과 자녀부양 가치관, 일-가

정 양립 갈등, 우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탐색하였다. 각 

시점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인들의 평균값을 구하였

다. 각 시점별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4차(2012년) 5차(2014년) 6차(2016년)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가족 내 역할 인식 2.748(.481) 2.736(.482) 2.727(.491)

자녀부양 인식 3.011(.475) 3.001(.492) 2.979(.499)

일-가정 양립 갈등 2.058(.377) 2.171(.379) 2.344(.486)

직장여성의 우울 1.356(.402) 1.596(.492) 1.944(.493)

<표 3> 변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

<표 3>을 통해 평균값의 변화과정을 살펴본 결과, 가족 내 역할 가치관과 

자녀부양 가치관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 갈등

과 우울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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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인별 분석모형

직장 여성의 가족관련 가치관(가족 내 역할 가치관, 자녀부양 가치관)과 일-

가정 양립 갈등, 우울 간 변화 정도를 기초로 관련성을 추정하는 잠재성장모형

을 적용하기 전 <표 3>에 제시된 세 시점의 평균 변화 패턴을 바탕으로 각 요

인에 대해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적용하였다. 직장여성의 가족 내 역

할 가치관, 자녀부양 가치관, 일-가정 양립 갈등, 우울에 관한 변화 궤적을 최

적으로 설명하는 모형을 찾기 위해 각각의 변인들을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

형에 적용시킨 결과는 <표 4>와 같다.

 df p TLI CFI RMSEA
평균 분산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 변화율

역
할

무변화 15.451 4 .004 .992 989 .036 2.738* .101*

선형변화 .026 1 .872 .1.003 1.000 .000 2.751* -.016* .114* .015*

부
양

무변화 30.195 4 .000 .975 .967 .053 2.998* .086*

선형변화 6.842 1 .000 .977 .992 .052 3.001* -.001 .068* .011*

갈
등

무변화 586.75 4 .000 .834 .879 .219 2.165* .097*

선형변화 24.590 1 .000 .966 .989 .064 2.054* .137* .094* .018*

우
울

무변화 698.71 4 .000 .783 .772 .341 1.587* .091*

선형변화 32.543 1 .000 .958 .969 .078 1.351* .031* .138* .077*

<표 4> 각 변인의 모형 적합도와 모형에 대한 결과

* p < .05

직장여성의 가족 내 역할 가치관, 자녀부양 가치관, 일-가정 양립 갈등, 우

울의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선

형변화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선형변화모형을 각 변인들에 대한 

최적의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장여성의 가족 내 역할 

가치관과 자녀부양 가치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일-

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가족 내 역할 가치관과 자녀부양 가치관, 일-가정 양립 갈등, 우울의 초기

치와 변화율1)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모든 변인에

서 초기치와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초기치는 변수의 절편으로 관찰시점에서의 변수의 평균값을 의미하며, 변화율은 변수의 

기울기로서, 시간의 진행에 따른 평균값의 변화 정도를 의미한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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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효과검증

요인별 분석모형 결과를 토대로 각 변인의 선형변화모형을 적용하여 가족 

내 역할 가치관과 자녀부양 가치관, 일-가정 양립 갈등, 우울 간 관계를 검증

하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실시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TLI = .943, CFI = .966, RMSEA = .055로 양호

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가족 내 역할 가치관 초기 → 일-가정 양립 갈등 초기 -.309 .063 -.308

가족 내 역할 가치관 초기 → 일-가정 양립 갈등 변화 -.229 .067 -.457

가족 내 역할 가치관 변화 → 일-가정 양립 갈등 변화 .560 .187 .284

자녀부양 가치관 초기 → 일-가정 양립 갈등 초기 -.442 .079 -.281

자녀부양 가치관 초기 → 일-가정 양립 갈등 변화 .223 .092 .283

가족 내 역할 가치관 초기 → 직장여성의 우울 초기 -.148 .069 -.126

가족 내 역할 가치관 변화 → 직장여성의 우울 변화 .490 .242 .144

자녀부양 가치관 초기 → 직장여성의 우울 초기 -.178 .079 -.097

자녀부양 가치관 초기 → 직장여성의 우울 변화 -.303 .113 -.224

일-가정 양립 갈등 초기 → 직장여성의 우울 초기 .271 .047 .232

일-가정 양립 갈등 변화 → 직장여성의 우울 변화 .165 .074 .096

<표 5>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치

[그림 3]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 유의함 ⇢ 유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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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치에 대해 초기치와 변화율을 중심으로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내 역할 가치관과 자녀부양 가치관 초기

치는 일-가정 양립 갈등과 직장여성의 우울 초기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여성의 가족 내 역할 가치관과 자녀부양 가치관이 높을수

록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가정 양립 갈

등 초기치는 우울 초기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여성의 

일-가정 양립 갈등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 내 

역할 가치관 변화율은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직장여성의 가족 내 역할 가치관의 

감소는 일-가정 양립갈등과 우울의 증가 정도를 가속시킬 수 있다. 넷째, 일-

가정 양립 갈등 변화율은 우울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직장여성의 일-가정 양립 갈등의 증가는 우울의 

증가 정도를 가속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가족 내 역할 가치관과 자

녀부양 가치관 초기치는 일-가정 양립 갈등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내 역할 가치관과 자녀부양 가치관의 낮은 초기치는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일-가정 양립 갈등의 증가 정도를 가속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여섯째, 자녀부양 가치관 초기치는 우울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부양 가치관의 낮은 초기치는 직장여성의 우울의 

증가 정도를 가속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변인들 간의 매개효과를 경로별로 분석하기 위

해 붓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모수
매개효과

(Standardized)

가족 내 역할 가치관 초기치 → 일-가정 양립 갈등 초기치
→ 직장여성의 우울 초기치

-.163*

자녀부양 가치관 초기치 → 일-가정 양립 갈등 초기치
→ 직장여성의 우울 초기치

-.135*

<표 6>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종단매개효과 검증

* p < .05

그 결과, 직장여성의 가족 내 역할 가치관은 일-가정 양립 갈등을 매개로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내 역할 가치관 초기치

가 우울 초기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부분매개효과가 존재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장여성의 자녀부양 가치관은 일-가정 양립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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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로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부양 가치관 초

기치가 우울 초기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부분매개효과가 존

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변화율을 중심으로 한 종단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연구모형 2를 분석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기본모형의 적합도(모형1)를 시작

으로 모형2부터 모형5까지 경로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은 오차 공

분산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는 <표 7>과 같다.

모형  df TLI CFI RMSEA

모형1: 기본모형 11.101 3 .989 .980 .036

모형2: 일-가정 양립 갈등(A)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

27.584 4 .976 .993 .053

모형3: 우울(B)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 28.042 5 .981 .994 .047

모형4: 일-가정 양립 갈등에 대한 우울(C)의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

28.794 6 .984 .994 .043

모형5: 우울에 대한 일-가정 양립 갈등(D)의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

33.833 7 .984 .993 .043

모형6: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의 오차 
공분산(E) 사이에 동일성 제약

37.421 8 .985 .992 .042

<표 7>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합도 비교

[그림 4]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동일성 제약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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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의 값을 중심으로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과 매 시점의 교차지연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분산을 동일

하게 제약하여 간명성을 추구한 모형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본 연구에서

는 모형6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모형으로 선정된 모형6의 각 경로

계수에 대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모수 추정치 표준오차 표준화된 추정치

갈등 4차 → 갈등 5차 .613* .015 .607

우울 4차 → 우울 5차 .603* .014 .468

갈등 4차 → 우울 5차 .157* .017 .116

우울 4차 → 갈등 5차 .032* .012 .033

갈등 5차 → 갈등 6차 .613* .015 .489

우울 5차 → 우울 6차 .603* .014 .607

우울 5차 → 갈등 6차 .032* .012 .034

갈등 5차 → 우울 6차 .157* .017 .119

〈표 8〉최종모형 6의 모수추정치

* p < .05

직장여성의 우울의 이전 시점을 통제하였을 때, 이전 시점의 일-가정 양립 

갈등이 1 더 높을수록 다음 시점 우울이 .15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으로 직장여성의 일-가정 양립 갈등의 이전 상태를 통제하였을 때, 이전 시점

의 우울이 1 더 높을수록 다음 시점의 일-가정 양립 갈등이 .032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연구목적에 따라 변인들 간 종단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붓

스트랩(bootstrap)을 한 결과 <표 9>와 같다.

모수
매개효과

(Standardized)

일-가정 양립 갈등 4차 → 우울 5차 
→ 일-가정 양립 갈등 6차

.033*

우울 4차 → 일-가정 양립 갈등 5차 → 우울 6차 .031*

<표 9> 최종모형 6의 매개효과 검증

* p < .05

직장여성의 일-가정 양립 갈등이 높을수록 우울은 높았으며, 우울이 높을수

록 일-가정 양립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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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일-가정 양립 갈등이 높아지면 우울이 높아지게 되고, 높아진 우울은 

다시 일-가정 양립 갈등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직장여성의 우울이 높아지면 일-가정 양립 갈등이 높아지게 되고, 높아

진 일-가정 양립 갈등은 다시 우울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기혼 직장여성의 가족 내 역할 가치관 및 자녀부양 가치관과 일-

가정 양립 갈등,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

회귀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하여 종단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연구문제에 따

른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기혼 직장여성의 가족관련 가치관과 

일-가정 양립 갈등, 우울 간의 초기치와 변화율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먼

저 초기치 값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족 내 역할 가치관은 일-가정 양립 갈등

을 매개로 직장여성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

족 내 역할 가치관에 대한 인식이 높아 평등을 추구할수록 일-가정 양립 갈등

이 낮아질 수 있으며, 낮아진 일-가정 양립 갈등은 직장여성의 우울을 감소시

킬 수 있다. 이는 최유정과 최미라, 최샛별(2018)의 연구에서 가정 내에서 자

신의 역할에 대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느낄수록 가정과 직장생활에

서의 만족감이 떨어지고, 떨어진 만족감으로 인해 주관적인 정신건강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여성들이 가지는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사

회에서 전통적으로 요구되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을 때, 

일과 가정을 양립함에 있어서 갈등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개인의 가치관

에 부합한 태도와 전통적인 가치관에 부합한 태도 사이에서 양가적이고 이중

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문선희, 2017). Beck(1976)의 인지행동모델에 따르

면, 개인이 가지는 인지적 오류나 왜곡으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하였는

데, 개인이 가지는 가치관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들을 통해 형성됨으

로써 자신의 가치관과 부합하지 않으면 개인적인 해석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

지 왜곡을 촉발할 수 있다. 즉, 기혼 직장여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등에 

대한 가치관가 기존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의 불일치에 대하여 자

신의 무능력함으로 인해 일과 가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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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여 갈등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인지적 왜곡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인지적 왜곡은 우울을 초래하게 된다.

다음으로 자녀부양 가치관은 일-가정 양립 갈등을 매개로 기혼 직장여성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부양 가치관에 대한 

인식이 높아 자녀를 부양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책임감이 높을수록 일-가정 양

립 갈등이 낮아질 수 있으며, 낮아진 일-가정 양립 갈등은 직장여성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기혼 직장여성의 직장에서의 역할수행이 가정생활에 

경제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므로 일과 가정 사이에서 긍정적인 전이가 일어난

다는 김현동과 이상우(2017)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자녀부양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은 직장에서의 역할에 몰입하여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지를 제공

해주므로 자녀양육이 여성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유교적 가치관과 일

치하게 되고, 이는 직장생활을 하는 동기강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서 요구되는 역할 간에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권혜

림･박보라, 2016). 또한 기혼 직장여성의 유급노동은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고 

남편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가정생활에 대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이중적인 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감소되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의 증진으로 인

한 자존감이 향상되며 이는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Lahelma et al., 2002).

이러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연구결과는 기혼 직장여성의 우울을 감

소시키기 위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족 내 역할 가치관과 자녀부양 가치관의 

증가와 일-가정 양립 갈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직장여

성이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해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자녀부양에 있어서 경제적

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이 적절

하게 분담되어 있으며, 자신의 직장생활이 가정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

각하게 함으로써 일과 가정 간에서 발생하게 되는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 이

는 남편이 가정에서 자녀양육에 대해 직접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태도가 직

장여성의 일-가정 양립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Voydanoff(2005)의 연구

와 함께 고려해보면, 맞벌이 부부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대사회에서 직장여성

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직 

활성화나 탄력근무 등과 같이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제

도를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각각의 영역에

서 제한된 시간을 유연하게 분배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근로

시간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정책과 가정에서 직장여성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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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해 기혼 직장여성의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 간 종단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일-가정 양립 갈등이 높

아질수록 직장여성의 우울이 높아지고, 높아진 우울은 다시 일-가정 양립 갈

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일과 가정을 양립함에 있어서 경험하는 갈등의 

수준과 여성의 우울 간 상관관계가 있으며 서로 간 영향을 미친다는 Frone와 

Russell, Barnes(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직장과 가정은 서로 다른 성

격을 지니고 있어 각각에서 요구하는 역할이 이질적일 수 있으며, 각각의 영역

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더욱 큰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우울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

며, 높아진 우울은 수면장애, 대인관계능력의 감소, 욕구상실 등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가

정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더욱 높은 수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Gray et 

al., 2013; Park et al., 1997).

다음으로 직장여성의 우울이 높아질수록 일-가정 양립 갈등이 높아지고, 높

아진 일-가정 양립 갈등은 다시 우울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기혼 직장여성

의 높은 우울 수준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를 감소시켜 다양한 역할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는 하오령과 권정혜(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높은 수준의 우울을 가지고 있는 직장여성의 경우에 직무만족도나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며, 직장생활

의 어려움은 가정생활에 부정적으로 전이되어 일과 가정 사이에서 갈등이 높

아지게 된다(신수정, 2017). 높아진 일-가정 양립 갈등 수준은 삶의 질을 떨어

뜨려 생활만족도가 낮아지게 되고 신체적･심리적으로 취약해지면서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Grzywacz & Marks, 

2000).

이러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한 연구결과는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

울 간의 상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일-가정 양

립 갈등에 대한 조기의 적절한 개입이 기혼 직장여성의 우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임을 의미하며, 직장여성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

발이나 상담 및 치료의 개입 시 일-가정 양립 갈등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

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전략 방안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 직장여성의 가족관련 가치관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일-가정 양립 갈등의 매개효과를 분석할 때 횡단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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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어 종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즉,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한 종단매개효

과의 검증은 기존의 횡단모형에서 반영하기 어려웠던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종속변인의 시간적 선형성을 고려하고,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의 이전 상태까지 

통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횡단 연구들에 비해 방법론적으로 더욱 엄밀하게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일-가정 양립 갈등

과 우울이 어떠한 시간적 순서로 발현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우울과 일-가정 양

립 갈등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제시할 때, 직장여성의 우울을 

조기에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족관련 가치관에 대해 역할에 대한 

가치관과 자녀부양 가치관 각각이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

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뿐만 아니라 자녀

부양 책임감에 대한 역할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직장여성의 역할에 대해 기존

과는 다른 긍정적인 시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직장여성들 중 

미혼의 직장여성을 제외하고 기혼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직장여성의 우울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 일반화시키는 것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미혼 직장여성까지 포함하여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

니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변화를 고려하여 직장여성의 

개인적인 요인을 비롯해 남편과 부부간의 관계와 관련된 요인들도 함께 살펴

봄으로써 직장여성의 우울과 관련된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가족관련 가치관에 대한 

자료들 중 가족 내 역할 가치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에 

대한 가치관은 가정 내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 남성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

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변하게 되었다. 이는 직장여성의 연령에 따라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

에서는 직장여성의 연령에 따른 집단분류를 통해 그들이 가지는 가치관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를 토대로 직장여성의 연령집단에 

따른 각 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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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diation effect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conflicts on the influence of 

family value orientations to depression of 

working women: Longitudinal mediation 

analysis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and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Jung Hye, Sung*･Choon Kyung, Kim**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the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conflicts in the influence of family 

value orientations to depression of working women. To analyze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family value orientation and work-family reconciliation 

conflicts, depressio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nd Latent 

Growth Modeling were used. The data of this study are KLOWF’s 4th, 5th, 

and 6th longitudinal data that are researched by KWDI. First, the results 

analyzed by the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 revealed that 

work-family reconciliation conflict ha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influence of family role value orientations to depression. Also work-family 

reconciliation conflict ha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child support 

value orientation to depression. Second, the result from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showed that the longitudinal mediated effect 

between work-family reconciliation conflict and working women’s 

depression. The study result suggested a program to reduce depression of 

working women and the need for continuous research on work-family 

reconciliation conflict.

 * Adjunct Professor, Dep. of Child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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